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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한국 청소년의 펜터민 사용 경험 관련요인 

: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분석

  연구배경: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인 펜터민(phentermine)의 비

의료적 사용이 한국 청소년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공중보건상의 우

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독 가능성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펜터민은 청소

년들에게 점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약물이 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펜터민 사용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본 연

구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펜터민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 

건강행동 및 약물 사용 지식, 매체 및 유해매체, 유해환경, 근로 보호 영역에 

따른 펜터민 사용 경험의 관련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된 중학교 1학년~3학년, 

고등학교 1학년~3학년 대상으로 한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자료를 2차 분석하였다. 대상자 18,700명 중 초등학

생 5,462명을 제외하고, 설문 미완료자 1,347명과 펜터민 사용 여부에 대한 

무응답 및 결측치 45명을 제외한 총 11,846명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은 복합 

표본 설계를 고려하여 Rao–Scott 카이제곱 검정과 복합 표본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통해 영역별 관련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한국 청소년의 펜터민 사용 경험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최근 1개월간 음주 경험이 있는 경우 펜터민 사용 위험성이 2.16배 높았다 

(OR=2.16, 95% CI=1.29–3.62). 고카페인 음료와 감기약·두통약 등 타 약물을 

함께 복용한 경우는 위험성이 2.54로 높았고(OR=2.54, 95% CI=1.52–4.25), 담

배 모양 형태의 비타민제(예: 비타스틱)를 사용한 경우는 2.78배 높았다

(OR=2.78, 95% CI=1.31–5.90). 최근 1년간 환각성 물질 및 약물 위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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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은 경우는 오즈비가 1.78배 높았다(95% CI=1.11–2.84). 중고 거래 

앱 또는 사이트 이용 경험자는 오즈비가 2.27 (95% CI=1.38–3.75), 가출 경험

자는 2.06 (95% CI=1.05–4.03), 청소년 출입 제한적 허용업소의 심야 이용 시

도 경험은 2.18 (95% CI=1.29–3.70), 출입 금지업소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2.35 (95% CI=1.23–4.49)의 오즈비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의 펜터

민 사용 위험성이 남학생보다 2.45배 더 높았다(OR=2.45, 95% CI=1.42–4.20). 

  결론: 한국 청소년의 펜터민 사용은 건강행동 및 약물 사용 지식, 매체 및 

유해매체, 유해환경,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펜터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과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비의료적 펜터민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심리적 배경, 또래 및 가족관계, 학교 관련요인 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핵심어: 펜터민,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건강행동, 약물 사용 지식, 매체 및 유해

매체 이용, 유해환경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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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은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심각한 공

중보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2022)에 따르면, 

12세 이상 인구 중 약 6명 중 1명이 물질 사용 장애(Substance Use Disorder)

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미국 국립 약물남용 통계센터(NCDAS, 

2023)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약물 사용 경험이 61% 증

가하였고, 전체 청소년의 약 절반이 한 번 이상 약물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것

으로 확인했다.

  청소년기는 전전두엽 피질을 포함한 뇌의 주요 부위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로, 이 시기의 약물 사용은 뇌의 구조적 손상과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중독과 같은 장기적인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Park et 

Al. 2023a). 특히 전전두엽은 충동 조절, 판단력, 계획 능력 등을 관장하는 부

위이기 때문에 약물 사용에 따른 손상은 행동 통제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생물학적 취약성과 더불어, 청소년기의 약물 사용은 신체적·정신적 성

장과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비행, 범죄 행위, 그리고 더 심각한 약물 중

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차원의 중재가 요구된다(Botvin et al., 

2000). 이와 같은 이유로 청소년기의 약물 사용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

라, 공중보건과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약물 사용 문제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국내 청소

년은 전통적인 마약류뿐 아니라 의료용 향정신성 의약품 등 다양한 약물에 쉽

게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다이어트 목적의 식욕억제제인 펜터민(Phenter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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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동아 사이언스, 2024). 펜터민은 상품명 ‘디에

타민’으로 유통되며,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일명 ‘나비약’으로 불린다. 이는 

온라인 메신저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한국경제신문, 2022). 청년의사(2021)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마약류 비만치료제 처방 현황 중 펜터민의 처방 건수는 총 309만 

7,2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환자 1인당 평균 3개월 이상 복용하는 장기 처

방 사례도 적지 않아, 해당 약물의 남용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펜터민은 복용 중 우울증, 불안, 불면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우울증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우울 증상이 재발할 위험이 크다

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펜터민을 과다 복용한 20대가 환각 상태로 운전 중 차

량 6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보고되었다(한국경제신문, 2024a). 

이처럼 펜터민의 청소년 오남용 및 비처방적 유통 실태와 그에 따른 부작용 사

례는 사회적으로 큰 위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의 국내외 약물 사용 실태 연구는 주로 흡연, 음주 또는 

일부 불법 약물에 집중되어 있으며, 펜터민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다이

어트 약물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펜터민 사용 경험 및 관련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

이다. 국내에서도 청소년 사이에서 펜터민의 불법 유통 및 복용 사례가 증가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펜터민 복용·소지·판매한 10대 청소년 53

명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김대규, 2022a)가 유일하며, 보다 포괄적인 분석이 

미미하다. 이에 따라 펜터민 사용의 실태와 관련요인을 다 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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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펜터민 사용 경험 관련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

한, 약물 구입 경로, 약물 관련 교육 경험 등 청소년의 펜터민 사용 현황을 다 

각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 4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가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설문 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전국의 중학교 1학년~3학년, 고등

학교 1학년~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펜터민 사용 경험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건강행동 및 약물 사용 지식 영역, 

매체 및 유해매체 이용 영역, 유해환경 이용 및 근로 보호 영역으로 나누어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정책 수립을 위

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건강행동 및 약물 사용 지식 영역, 

매체 및 유해매체 이용 영역, 유해환경 이용 및 근로 보호 영역을 파악한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건강행동 및 약물 사용 지식 영역, 

매체 및 유해매체 이용 영역, 유해환경 이용 및 근로 보호 영역과 펜터민 사

용 경험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펜터민 사용 경험 관련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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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1. 한국의 근현대 마약 현황과 청소년 노출 증가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약물 사용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불법 마약과 더불어 의료용 처방 약물에 대한 오

남용 가능성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근현대 약물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해 왔다. 

양성관(2024a)은 1960년대에는 아편과 메사돈, 1970년대에는 대마, 

1980~1990년대에는 필로폰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밝혔다. 2002년 1월 7일 마

약 사건 통합 수사 지침을 제정해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시행하여 마약류 

사범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7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2022년 이후에는 기존 대마, 필로폰 외에도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을 혼합한 

‘야바’, ‘엑시터스’에 이어, 최근 2023년에는 환각제(lysergic acid 

diethylamide, LSD), 물뽕(Gamma-Hydroxybutyrate, GHB), 코카인 등으로 종

류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Appleby(1989)는 한국 내 청소년의 약물 문제가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공

업화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법적으로 규제된 강력한 마약보다는 술, 담배, 새

로운 비마약성 약물인 각성제, 신경 안정제, 수면제 등 비마약성 약물 사용이 

증가하였고 약물의 혼합 병용하는 양상을 보고하였다. Kaplan과 

Sadock(1998)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접착제 흡입이 유

행하였고 1980년대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제정되는 시기부터는 부탄가스 

흡입과 진해거담제 사용으로 변화했으며, 1990년대에는 환각제(LSD), 코카인 

사용, 접착제, 부탄가스 흡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사용 진통제 날부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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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lbuphine) 사용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했다. 

  이후경 등(2001a)의 국내 연구에서는 1999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간, 한국의 한 중소도시 중학교 학생 833명과 고등학교 학생 780명, 총 1,613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약물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술

(59.4%), 담배(34.4%), 의약품 중 진통제(33.1%), 흡입제 중 접착제(0.7%), 

마약류 중 히로뽕(0.4%) 등의 사용 경험이 확인되었다. 또한, 고등학생이 중

학생보다 약물 사용 경험이 더 높았으며, 가정의 화목도가 낮고 음주 및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약물 사용률이 높았다. 더불어 술, 담배, 약물을 사

용하는 학생은 비행 행동에 연루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k 등(2023b)은 한국 질병관리청(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이 주관하는 청소년 건강행동 온라인 조사(The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KYRBS)를 기반으로, 2005년부터 2021년까

지 17년간 축적된 13~18세 청소년 1,109,776명의 13~18세 청소년들의 데이터

를 활용하여 음주 및 약물 사용률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약물 사

용률은 2005-2008 기간에 1.1% (95% CI 1.1-1.2)에서 시작하여, 코로나19 유

행 초기인 2020년에는 0.7% (95% CI 0.6-0.8), 2021년에 0.6%(95% CI 

0.6-0.7)로,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 이후인 2023년

에는 1.7%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특히 남성, 농촌 거주자, 

상습 흡연자 집단에서 두드러졌으며, 이는 특정 인구 집단이 약물 사용에 있

어 더욱 높은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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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국내 청소년 마약 최신 이슈와 거래 방식

 김민선(2023)은 토픽 모델링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수집된 전국 주요 일간지 11개 

사와 방송사 5개 사의 보도 기사 중 ‘청소년’과 ‘마약’ 관련 기사 283건

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

의 주요 이슈를 탐색하였다. 해당 기사들에 대해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석을 시행한 결과, 상대적으로 중

요하거나 고유한 단어로는 마약(260회), 청소년(111회), 사범(95회), 적발

(93회), 유통(86회), 투약(76회), 범죄(75회), 급증(62회), 중독(46회), 운

영(42회), 예방(36회), 치료(34회), 보호(34회), 관리(33회), 진통제(27회), 

인터넷(26회), 눈(26회), 처방(24회), 교육(24회), 펜타닐(19회), 텔레그램

(19회), 패치(18회), 프로그램(16회), 다크웹(16회), 관리법(15회), 강화(15

회), 조직(13회), 심리(13회), 식욕억제제(13회), 코로나(13회) 등이 상위 

30개 주제어로 도출되었다. 이 중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전체 주제어 중 29

위로 나타나, 해당 물질이 언론 보도에서 다뤄진 청소년 마약 이슈의 주요 키

워드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기사 내용 분석에서는 ‘SNS를 통해 사고판 10대

들’,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이용한 거래’, ‘다크웹을 통한 온라인 판매 

방식’, ‘비대면 거래 증가’ 등의 주제가 주요하게 나타났다. 특히, 다이어

트 제품이 ‘생활 마약’으로 불리며 청소년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

다는 점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박호정(2018)은 일반인들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를 이용하여 마약 거래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문

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50개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10만 명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마약류 남용자 중 인터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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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마약류를 구입하는 비율은 2014년에 비해 2017년에는 70% 증가하였고, 

다크넷을 이용한 마약류 구입 건수 역시 2013년 210만 건에서 2015년 240만 

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2017). 또한, 최근 마약류 거래 방

식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과거에는 이른바 

‘손손’ 방식으로 불리는 대면 거래가 일반적이었으며, 이는 거래 당사자 간

의 직접 접촉과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한 연락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통신 기록이나 감시카메라 등을 통해 추적이 쉽다는 단점이 있

어 단속에 취약했다. 2015년 이후에는 다크웹(Dark Web), 텔레그램

(Telegram)과 같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로 

전환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에는 판매자와 구

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입금이 완료된 후 판매자가 마약을 CCTV 사각지

대 등의 특정 장소에 은밀히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해당 위치를 메시지로 전

달하여 받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의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고 있다. 

이 방식은 판매자가 체포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악용하는 경우

가 증가하고 있다(MBC 뉴스, 2023a). 특히, 온라인 시장과 함께 다크웹, 

SNS, 텔레그램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결제가 확산하면서, 거래의 

익명성과 비가시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청년층

을 대상으로 한 마약 유통 조직의 모집 전략도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 예컨

대, “한 달에 2,000만 원 이상 벌고 싶은 분”,“일당 100만 원 보장”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광고를 통해 청소년층을 마약 운반책(일명‘드로퍼, 

Dropper)’으로 포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동아일보, 2024). 이러한 변화는 

마약 사범의 연령대 하향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2023년 기준 마약류 

사범의 54.5%가 20~30대로 나타났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3년 58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약 25.5배 증가하였다(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2024a).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과 SNS의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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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은 비밀 채팅방, 익명 메신저, SNS 

광고 등을 통해 마약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단순 구매뿐 아니라 

유통 및 판매까지 관여하는 예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제력이 부족한 청소

년일수록 마약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유통에 뛰어들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양성관, 2024b). 성별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된다. 2014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여성의 비율은 13.8%에 불과했

으나(대검찰청, 2015), 2023년에는 32.3%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대검찰

청, 2023a). 이는 여성 청소년 역시 마약 문제에 취약한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예방 교육 및 개입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도 마약의 위험

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진통제, 수면제, 다이어트 보조제 등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단순 약물로 인식하고 사용하면서 쉽게 중독으로 이어지고 

있어(송혜진, 오세연, 2023)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3. 신체 이미지 왜곡과 극단적 체중 조절 행동의 확산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증가

  최근에는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체중 감소를 추구하는 '프로아

나(Pro-Ana)' 현상이 확산하고 있으며, 이는 섭식장애 증상을 하나의 생활 방

식으로 인식하고 식사 제한과 약물 복용 등을 통해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행

위로 나타난다(Wilson et al., 2006a). 이러한 현상의 주요 대상은 여성과 

청소년이며(임하진, 임유하, 신주연, 2021a), 2022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에 따르면 청소년의 22.6%가 실제 체형과 무관하게 자신을 비만하다고 인지하

는 신체 이미지 왜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왜곡 인지율

(25.5%)은 남학생(17.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는 의사 처방 없이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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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체중 감량 행동을 시도하였다(질병관리청, 2023). 이

와 같은 신체 이미지 왜곡은 이후 약물 및 물질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

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신체 이미지 왜곡을 보인 14세 여성 청소년은 

2년 후 약물, 알코올, 대마초, 담배 사용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

며(Bornioli et al., 2019), 환각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오

남용이 여성 청소년 사이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현대건강신문, 

2022). 또한 신체 이미지 왜곡은 불안감, 공황장애, 학교 회피 행동을 유발하

며(Vannucci, Ohannessian, 2018),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습관적인 약물 사

용 가능성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진호, 이성규, 2023).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일부 청소년의 일탈로 보기에 어려운 수준으로, 미용·다이어

트 중심의 외모 지향 문화와 결합 되어 약물에 대한 접근성과 수용성이 과거

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청소년이 다이어트 처

방약을 오남용하는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1.4. 청소년 마약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

  2023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검거된 전체 마약 사

범 27,611명 중 10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47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2년 481명 대비 무려 207.1% 증가한 수치로, 청소년층에서의 마약 중독 

확산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한다(대검찰청, 2023b). 또한, 2023년 검

거된 20대 마약류 사범 8,368명에서 77.7%가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했고, 

20.0%는 대마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들 중 다수는 청소년 시절

부터 약물 오남용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이는 청

소년기의 약물 사용 경험이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한국경제신문, 202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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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펜터민(Phentermine)의 사례

  김대규(2022b) 연구에서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시

사했다. 그중에서도 식욕억제제로 사용되는 펜터민(Phentermine)은 다이어트

를 목적으로 한 불법 거래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펜터민은 국내에서 상품명 ‘디에타민(Dietamine)’으로 유통되며,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일명 '나비약'으로 불린다. 청소년들은 텔레그램이나 SNS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자(미성년자)인데 ㄴㅂㅇ댈구(나비약 대리구매 원

한다)’와 같은 문구를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친구들로부터 약물을 구매하

거나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중독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펜터민(디에타민)을 포

함한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온라인 판매 적발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9

년 4건과 2020년에는 1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 181건, 2022년 807건으로 급

증하였고, 2023년에는 7월까지 이미 369건이 적발되었다. 유형별로는 SNS를 

통한 적발이 가장 많았으며(총 1,226건), 특히 2022년 한 해에만 792건이 적

발되어 온라인 유통의 핵심 경로로 부상하였다. 일반 쇼핑몰(118건), 카페/블

로그(13건), 중고 거래 플랫폼(3건), 오픈마켓(2건) 등에서도 판매 사례가 

확인되었다(의학신문, 2023a). 이러한 현상은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젊은 층 

사이에서 오용되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김대규(2022c)의 연구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 16,153명 중 10대 청소년은 450명으로 전체의 2.8%임을 확인했고, 이 

중 2022년에 마약류로 지정된 펜터민을 복용하거나 소지·판매한 10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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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명의 사례를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여러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98.1%(52명), 남성이 1.9%(1명)였으며, 학력별로는 고등학

생 46.3%(25명), 중학생 35.2%(19명), 대학생 16.7%(9명), 학력 미상이 

1.8%(1명)였다. 연령별로는 16세가 28.3%(15명)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14

세(18.9%), 15세(15.1%), 17세(13.2%), 13세(11.3%), 18세(7.5%), 19세

(5.7%)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청소년은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펜터민이 안전

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펜터민이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

었으나 이를 마약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약물을 구매하

거나, 용돈을 벌기 위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후 이를 SNS에 광고하고 전국적으

로 판매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부는 부모가 외출했거나 잠든 밤에 자택에서 

약물을 투약하거나, 부작용이 심할 경우 복용을 중단하고 남은 약물을 재판매

하였다. 펜터민은 1정을 1,000원에 처방받아 5,000~6,000원에 판매하며 이익

을 얻었으며, 복용 후 불면증, 심계항진, 구갈, 구토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경

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흡연 및 음주에 대한 예방 교육은 받았으나, 

마약류에 대한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

구는 펜터민 복용 및 유통과 관련된 청소년 마약 사범 사례를 질적으로 분석

한 것으로, 구입 경로, 부작용, 복용 방식, 예방 교육 부재 등 다양한 요인을 

밝혀냈다. 다만, 분석 대상이 마약 사범인 점과 분석 대상이 53명에 불과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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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펜터민(Phentermine)의 약리학적 특성

  변정혜(2017)의 연구에 따르면, 펜터민(Phentermine)은 국외에서는 

Adipex-p, Duromine, Metermine, Suprenza로, 국내에서는 펜트민, 아디펙스, 

디에타민 등의 이름으로 시판되고 있다. 화학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C10H15

이며, 분자량은 149.233g/mol이다. 

그림 1. 펜터민 화학 구조.

  해당 약물은 암페타민 계열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로, 중추신경계를 자극하

여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펜터민은 1938년경 비만치료제로 처음 사용

되었으며, 1940~1960년대에는 갑상샘 호르몬, 강심제, 이뇨제 등과 함께 처

방되기도 했다. α,α-Dimethylphenethylamine 화학 구조를 가지며, 'phenyl 

tertiary butylamine'의 축약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1959년 미국 식품 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펜플루라민/펜터민(fenfluramine/phentermine) 

복합제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1997년 펜플루라민이 심장판막 부작용 논란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하면서 해당 조합도 중단되었다. 이후 2012년에는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topiramate)를 결합한 복합제 형태로 다시 FDA 승인을 받으며 

재사용되기 시작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2023a)에서 승인된 펜터민의 용량은 37.5mg 용량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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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 등 기존의 체중 

감량 방법에 반응하지 않는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의 비만 환자, 또

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위험인자를 동반한 BMI 27kg/m² 이상의 외

인성 비만 환자에게 단기 보조요법으로 처방된다. 펜터민은 단독으로만 사용

해야 하며,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은 금지된다. 약리작용으로는 교감신경 흥

분제의 특성이 있으며, 시상하부에서 카테콜아민(특히 노르에피네프린)의 방

출을 증가시켜 식욕 억제를 유도하는 약물이다. 이 과정에서 프로오피오멜라

노코르틴(POMC) 뉴런의 활성이 촉진되면서 식욕이 감소하는 기전을 갖는다. 

미국에서는 16세 이상의 비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대 12주 이내 단기 복용만 

승인되었다(Raman et al., 2022).

  펜터민의 일반적인 복용 방법은 성인 기준으로 1일 1회 1정(37.5mg)을 아침 

식전 또는 식후 1~2시간 후에 복용한다. 또는 최소 유효 용량으로 개인의 반응

에 따라 1/2정(18.75mg)씩 1일 1~2회로 조정할 수 있다. 부작용으로 불면을 유

발할 수 있어 늦은 저녁 복용은 피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4주 이내의 단기 사

용이 권장된다. 최근 1년 이내에 다른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이력이 있는 환자

나, 소아 환자에게는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첫 4주 이내에 체중 감량 효과

(예: 최소 1.8kg 이상)가 나타나야 치료를 지속할 수 있으며, 내성이 빠르게 

생기면 중단해야 한다. 이 약물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는 중추신경계 약물로, 

장기간 고용량 사용 후 갑작스럽게 중단하면 극도의 피로나 우울감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중추신경계 작용으로 인해 기계 조작이나 운전 시 주의가 필요

하다. 이상 반응으로는 중추신경계 과자극, 불안, 현기증, 불면, 도취감, 두통 

등이 보고되며, 드물게 정신질환 유사 증상이나 발작이 발생할 수 있다. 심혈

관계에서는 심계항진, 혈압상승, 폐동맥 고혈압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위장

관계 이상, 비뇨기계 이상(예: 발기부전, 성적 충동 변화)도 보고된 바 있다. 

과량 복용 시 혼수, 환각, 경련, 호흡 촉진 등 중대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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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만성적으로 오남용하면 피부병, 불

면, 자극과민성, 성격 변화, 조현병 유사 증상 등 정신신경계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3a). 펜터민은 장기적으로 오남용 시 중독성과 

환각, 환청 등의 부작용에 따른 위험성이 심각해 표 1과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향정신성 의약품 라목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되

어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표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5.2.7.)에 따른 마약의 유형

국가법령정보센터(2025)

분류 품명

마약 천연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 잎(엽)

추출 알키로이드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등

합성마약 페티딘, 메타돈, 펜타닐 등 

향정신성 

의약품

가목 엘에스디(LSD),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및 

그 유사체, 크라톰(Kratom),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 등

나목 암페타민(Amphetamine),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Ketamine)등

다목 바르비탈(Barbital), 

리저직산아미드(Lysergic acid amide), 

펜타조신(Pentazocine) 등

라목 디아제팜(Diazepam), 플루라민(Fenfiuramine), 

졸피뎀(Zolpidem), 지에이치비(GHB),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프로포폴(Propofol) 

대마 대마초, 해시시

임시 마약류

(신종 마약)

1군 2,3-DCPP, Metonitazene 등

2군 alkyl nitrite, 1P-LS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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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

마, 그리고 임시 마약류(신종 마약류)로 분류되며, 각 분류는 약물의 기원, 

작용기전, 남용 가능성 및 사회적 위해도에 따라 구분된다(대한민국 법제처, 

2025). 먼저 마약은 크게 천연 마약, 추출 알칼로이드, 합성마약으로 세분된

다. 천연 마약은 자연 상태에서 채취한 물질로, 양귀비, 아편, 코카잎 등이 

대표적이다. 추출 알칼로이드는 천연물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한 형태로, 모르

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합성마약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약물로서, 페티딘(pethidine), 메타돈(methadone), 펜타닐(fentanyl) 

등이 포함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향정신성 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가지로 분류된다. 가목은 환각작용이 강한 약물로,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크라텀(Kratom), 합성대마

(JWH-018 및 유사체) 등이 포함된다. 나목은 각성제 계열 약물로, 암페타민

(Amphetamine),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

(Ketamine) 등이 대표적이다. 다목은 진정제 및 수면제 계열로, 바르비탈

(Barbital), 리저직산아미드(Lysergic acid amide), 펜타조신(Pentazocine) 

등이 있다. 라목은 항불안제, 수면제, 근이완제 등이 해당되며, 디아제팜

(Diazepam), 졸피뎀(Zolpidem), GHB,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프로포폴

(Propofol) 등이 이에 속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대마는 대마초(Cannabis)와 대마 식물의 삼출물인 해시시(Hashish)로 구분

하며, 각각 향정 작용을 나타내며 독립된 분류로 취급된다. 한편, 임시 마약

류(신종 마약류)는 구조와 작용기전이 기존 마약류와 유사하나 신규 개발되어 

아직 정식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질들을 의미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1군(예: 2,3-DCPP, Metonitazene 등)과 2군(예: alkyl nitrite, 1P-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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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신속한 법적 통제를 위해 일정 기간 임시 지정되어 

규제된다(식약처 고시 제2024-18호, 2024). 

  이와 같이, 펜터민 오남용은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위해

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로, 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펜터민 사용의 실태와 부작용, 관련요인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그 위해성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7. 펜터민의 국내외 사용 실태

  해외의 펜터민 사용 관련 분석 연구에 따르면, 소아비만 클리닉에서 펜터민

(평균 15mg) 복용과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한 청소년 25명은 생활 습관 개선

만 시행한 274명에 비해 6개월 후 평균 체질량지수(BMI)가 1.6kg/m² 더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펜터민 복용 군에서 심박수는 상승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혈압에서도 두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보고된 주요 부작

용으로는 불면증, 기분 변화, 입 마름, 어지러움, 두통, 심박수 및 혈압상승 

등이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가벼운 수준이었다(Ryder et al., 2017). 

  또 다른 해외 연구에서는 10년 동안 펜터민 치료를 받은 11~18세 비만 청소

년 3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후향적 분석 결과로, 참가자의 70%에서 평균 10개

월 동안 체질량 지수(BMI) 백분위수가 5% 이상 감소하였고 BMI 백분위수 평균 

감소율은 15%였으며, 평균 체중 감소량은 10kg(2~27.5kg)에 달했다. 환자의 

17%에서는 수면장애, 불안, 광 공포증, 복통, 탈수증 등 가벼운 부작용이 보

고되었으나, 심각한 부작용이나 심혈관계 합병증, 장기적인 건강 문제는 관찰되

지 않았다. 다만, 본 연구는 소규모 표본(30명)과 기존 의료기록에 기반한 후향

적 설계로 인해 일부 데이터 누락 및 결과 해석에 편향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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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펜터민이 생활 습관 개선과 병행되면 청소년 

비만 치료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검

증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대조군 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등 보다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Awab et al., 2023).

  한국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펜터민 서방 캡슐(30mg)의 체중 감

량 효과와 이상 반응을 평가하기 위한 12주간의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위약 

대조군 시험이 시행되었다. 체질량지수(BMI)가 25kg/m² 이상이면서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의 동반 질환이 없는 성인 74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

구에서, 펜터민 투여군은 위약군에 비해 체중(-8.1±3.9kg vs -1.7±2.9kg, 

p<0.001)과 허리둘레(-7.2±0.5cm vs -2.1±0.6cm, p<0.001)가 유의하게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한 이상 반응은 입 마름(55%)과 불면증

(35%)이었다(Kang et al., 2010).

  1.8. 청소년의 약물 사용 관련요인

  불법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일반 담배와 액상형 전자 담

배를 함께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고(이언숙, 백유진, 2020), 청소년기의 음주

와 약물 사용은 성인기의 약물 의존이나 범죄 발생 위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Odgers et al., 2018).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은 

청소년의 비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김헌수, 김현실, 

2002), 해외 연구에서도 이 같은 경향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는 액상형 전자 담배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해당 

사용자는 무단결석, 학업 성적 저하, 알코올 및 마리화나 사용 등 물질 관련 

문제 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McCabe et al., 2017). Kristjansson, 

Mann and Sigfusdottir(2015)의 연구에서는 전자 담배 또는 일반담배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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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군 뿐 아니라 이중 사용자 집단에서도 알코올 및 불법 약물 사용률이 유

의미하게 높았으며, Cohn 등(2015)은 마리화나와 알코올 사용이 새로운 형태

의 담배제품 사용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Bombard 등

(2008)과 Cavazos-Rehg 등(2014)은 다중 담배제품을 사용하는 청소년이 단일 

사용자와 비교하면 니코틴 의존도뿐만 아니라 폭음, 마리화나 사용 등과 같은 

고위험 행동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동옥, 이혜진(2019)은 2017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통계조사를 바탕

으로 총 62,276명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와 알코올, 

약물 사용, 흡연, 신체활동 수준, 스트레스 인지, 주관적 수면 충족, 우울감 

경험, 자살 생각, 주관적 행복감 등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약물

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오즈비(odds ratio)는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4.74배 높게 나타나, 고카페인 음료와 약물 사용 간의 유의한 연

관성이 확인되었다. 

  이혜원 등(2024a)의 연구에서는 2023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데이

터를 활용하여, 전국 청소년 52,88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약물 사용 

경험과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1.7%에 해당하는 

839명이 지금까지 신경 안정제, 각성제, 수면제, 식욕억제제, 마약성 진통제 

등의 의약품이나 접착제, 대마초, 코카인, 부탄가스 등 흡입제의 습관적 또는 

의도적인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의 약물 사용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친 요인은 거주 형태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청소년의 약물 사용 

가능성이 3.08배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 < .001). 그 외에도 흡연(OR=2.61, p 

< .001), 음주(OR=2.54, p < .001), 자살 생각(OR=2.57, p < .001), 범불안장

애 경험(OR=2.02, p < .001), 우울감 경험(OR=1.69, p < .001), 스마트폰 과의

존(OR=1.28, p < .005) 등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조사에서는 사용된 약물의 구체적인 종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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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약물별 사용 양상이나 위험 요인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1.9. 해외 향정신성 약물 사용 관련요인

  해외 연구 중 향정신성 약물 사용과 관련요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스위스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향정신성 약물 사용 경험을 설문 조사

한 연구 결과, 전체의 약 12.1%가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4.8%

는 대마초나 코카인과 같은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 사

용 이유는 사용자의 71%가 의학적 필요였고, 스트레스 및 불안 관리,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한 사용도 다수 포함되었다. 항우울제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었고, 각

성제, 대마초, 암페타민과 같은 기분 전환용 물질도 포함되었다. 학업 실패, 건

강 악화,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 학생은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 24세 이상에서 사용률이 훨씬 더 높았다. 다만, 단일 대학의 편의 표본

에 의존하여 일반화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횡단면 설계로 인해 요인과 약물 사용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Berchtold, Genre, Panese, 

2024).

  한편, Pilar 등(2024)은 스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벤조디아제핀

(benzodiazepine, BDZ) 및 Z-최면제(Z-hypnotics)의 비의료적 사용 실태를 분석

하였다. 해당 물질의 사용률은 2016년 2.59%에서 2021년 3.55%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성 청소년의 사용률(4.63%)이 남성(2.51%)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

났다(AOR = 2.11). 이는 여성 청소년에게서 불안, 우울,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이 더 많이 보고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알코올, 대마초, 처방 오피오

이드, 신종 향정신성 물질 사용 경험은 BDZ 및 Z-최면제 오용의 강력한 예측 요

인이었으며, 약물의 위험성을 낮게 인식하고 접근이 쉽다고 느끼는 청소년일수



- 21 -

록 비의료적 사용 가능성이 더 높았다. 부모의 실직, 도시 거주 등의 배경 요인

도 오남용 위험을 높이는 요소로 확인되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와 약물 접근성 증가가 청소년의 향정신성 약물 사용을 더욱 악화시켰

음을 시사하였다. 이 연구는 횡단면 설계라는 제한점이 있으나, 팬데믹 상황에

서 청소년 정신건강과 약물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Hall 등(2024)은 북미에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MEDLINE, PsycINFO, 

Cumulated Index to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CINAHL), Excerpta 

Medica Database(EMBASE)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1985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90개 연구(총 604,552명 대상)를 메타 분석하여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의 비

처방 체중 감소 제품 사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대상자의 2/3는 일반 청

소년이었으며, 나머지는 고위험 집단(예: 당뇨병, 약물 사용, 진단된 섭식장애 

등)으로 체중 조절을 목적으로 의사 처방 없이 사용된 이뇨제, 변 완하제, 다이

어트 약물 등의 일반의약품 및 식이 보조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여학생의 

사용률이 남학생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 평생 사용률은 

다이어트 약물이 6.0%, 변 완하제가 4.0%, 이뇨제가 2.0%였고 지역별로는 북미

에서 가장 높은 사용률을 기록하였으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지역보

다 월등히 높았다. 낮은 자존감, 우울증, 불안감이 다이어트 제품과 밀접하게 

연관되었으며, 청소년이 섭식장애에 이를 위험성이 높고, 또래 집단이나 미디어

를 통한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이 제품 오용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국내외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물 사용이나 향정신성 

약물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펜터민 사용 경험과 관련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펜터민 사용 경험 관련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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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의 틀 

  본 연구는 청소년 펜터민 사용 경험 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2022년 청소

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림 2.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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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에서 1999년부터 실시해 온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조사 중 2022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는 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의5에 근거하여 2년 주기로 시행되는 법정 조사이며, 정부 승인 통계조사(승

인 번호 제167001호)로서 조사 단계부터 정보 제공까지 전 과정이 익명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부터는 제2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의 정책 영역에 맞추어 매체, 행

위, 약물, 업소, 근로 보호의 5개 영역으로 통합 및 개편하여 조사를 시행하

고 있으며, 2022년 조사는 제4차 대책에 따라 청소년의 매체 이용 및 유해환

경 관련 접촉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제5차 대책(2025~2027) 수립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애초 해당 조사는 집단 면접 방식

으로 이루어졌으나,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인 출입 제한에 따라 우

편조사 방식이 병행되었으며, 실제로 우편조사 비율이 61.1%로 더 높게 나타

났다. 집단 면접 조사는 38.9%를 차지하였다. 우편조사 비율은 학령별로 초등

학생 50.8%, 중학생 62.1%, 고등학생 67.6%로, 학년이 높을수록 우편조사 활

용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조사 시점 기

준(2022년 9~11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고등학교는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로 구분하였다. 

조사 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 추출틀로 교육부와 

한국 교육 개발원의 2021년도 교육 통계 연보의 현황을 활용하여 모집단 층

화, 표본 배분, 표본 추출의 단계를 거쳐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표본 설계

에서 고려한 층화 변수는 17개 시･도 및 학교급으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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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도 구분을 층화 변수로 이용하였고, 학교급 구분은 초등학교, 중학

교, 고등학교로 구분하였으며, 고등학교는 일반계와 특성화계로 층화하였다. 

전체 모집단에 포함되는 학교 수는 11,953개이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317개, 중학교 3,260개, 고등학교 2,376개이다. 특히,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1,835개, 특성화계 고등학교 541개로 층화하였다. 각 시･도별 표본 

배분은 17개 시･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각 시･도에 대해서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일반계 3개교, 특성화계 3개교의 표본학교를 우선 할당한 후, 

나머지 표본은 학생 수에 따라 비례 배분하는 우선 할당 비례 배분법을 적용

하였다. 각 시･도 및 학교급별 표본 배분은 학생 수 기준의 확률 비례 배분법

을 적용하여 각 표본학교에서 2개 학급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층화 2단 집락추

출법을 통해 전체 약 18,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에는 설계 가중치와 사후 층화 조정계수를 이용하여 최종 가중치가 적용

되었다(청소년 매체 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여성가족부, 2022). 

  본 연구에서는 2022년도 실태조사 자료이며, 대상자 18,700명 중에 초등학교 

설문에는 펜터민 사용 여부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상자 중 초등학생 

5,462명을 제외하였다. 또한, 설문 미완료자 1,347명과 펜터민 사용 여부에 대

한 무응답 및 결측치 45명을 제외한 총 11,846명을 대상으로 2차 분석을 수행

하였다. 본 연구는 세브란스병원 연구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였다

(승인 번호 4-202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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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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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구분 및 정의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펜터민 사용 경험으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검사지 문항에서 중 “최근 1년 동안, 다음에 제시된 약을 복용해 본 적이 있

나요?”라는 질문에 ‘식욕억제제(펜터민의 상품명: 디에타민 정, 일명 나비

약)’라고 응답한 경우를 펜터민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복용해 본 적이 있다면, 어떻게 구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

세요.”라는 문항을 통해 약물 구입 경로를 파악하였다. 선택지는‘병원에서 

처방받아서’, ‘ 인터넷(SNS 등)을 통해 구매’, ‘친구 또는 선배에게 얻어

서’, ‘다른 사람(성인)에게 얻어서’, ‘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

타’ 응답은 자가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나.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건강행동 및 약물 사용 지식 영역, 매체 

및 유해매체 이용 영역, 유해환경 이용 및 근로 보호 영역의 네 가지 주제 영

역으로 구분하였다. 변수별로‘모름/무응답’ 응답자가 존재하면 이를 별도의 

범주로 ‘모름/무응답’ 군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응답자의 기본적인 배경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독립변

수로 구성되었다. 성별(남성, 여성), 학교급(중학교, 고등학교), 남녀공학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학교급(고등)(일반고/특목고/자율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년(중1~고3), 지역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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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은 17개 시·도를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 외 시·도로 3개 수준으로 재분류

하였다. 

  2) 건강행동 및 약물 사용 지식

  건강행동은 청소년의 건강 관련 행동과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포함

되었다. 최근 1개월 동안의 음주 경험은 “최근 1개월 동안, 한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나요?, 흡연 경험은 “최근 1개월 동안, 담배를 피워 본 적이 있

나요?”라는 문항에 각각 ‘있다’와 ‘없다’로 측정하였다. 정서저해식품 

이용에 대해서는 스누피 더 진한 커피 우유, 핫식스(HOT 6), 레드불(Red 

Bull), 몬스터 등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 음료와 고카페인(또는 에너지) 음

료와 감기약․두통약 등 다른 약을 함께 복용한 경우, 비타스틱과 같은 담배 모

양(흡입 형태) 형태의 비타민제 섭취, 담배 모양, 술병 모양, 술컵 모양의 형

태를 지닌 사탕, 젤리, 과자류 등의 소비 여부에 관한 질문에 ‘거의 매일’, 

‘1주일에 1~2번’, ‘1달에 1~2번’, ‘전혀 없다’를 ‘있음’과 ‘전혀 없

음’으로 2개 수준으로 재분류하였다. 

  약물 사용 지식에 대한 변수로 최근 1년간 약물 및 환각성 물질 위험에 대

한 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로 정의되며, 해당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4점 척도

를 사용하여 ‘전혀 도움이 안 됨’,‘별로 도움이 안 됨’, ‘약간 도움이 

됨’,‘매우 도움이 됨’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도움이 안 됨’과 ‘도움

이 됨’으로 2개 수준으로 재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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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매체 및 유해매체 이용

  매체 이용에 대해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매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였나

요?”의 질문에 TV 방송, 종이신문, 종이책(참고서나 문제집 제외)을 ‘이용함’

과 ‘전혀 이용 안 함’에서 3개의 매체를 하나의 전통 미디어로 그룹화하여 

‘전통 미디어 중 2가지 이상 이용함’과 ‘전통 미디어를 한번 이하로 이용했거

나 전혀 이용 안 함’으로 재분류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직접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over-the-top, OTT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 넷플릭스, 웨입브, 티빙, 

쿠팡플레이, 왓챠 등),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유튜브, 틱톡 등), 인

터넷/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등), 화상회의 

플랫폼(줌, 구글 미트 등), 메타버스(Metaverse: 인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인터넷 만화(웹툰), 인터넷 잡지 및 전자책(E-book), 인터넷 신문을 ‘이용

함’과 ‘전혀 이용 안 함’에서 8개의 매체를 하나의 뉴미디어로 그룹화하여 

‘8개 뉴미디어 중 5가지 이상 이용함’과 ‘8개 뉴미디어 중 5가지 미만으로 이

용했거나 전혀 이용 안 함’으로 재분류하였다. 이 중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이 

결합한 디지털 세계에서 사용자가 아바타 형태로 참여하여 소통하고, 경제활동이

나 창작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3차원 온라인 가상 공간으로 정의된다

(Dionisio, Burns, & Gilbert, 2013). 이러한 메타버스는 실세계 기반의 디지털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 기술이 융합된 가상 공유 환경으로 구성되며, 

사용자들은 아바타를 통해 해당 공간 내에서 실시간으로 서로 작용하게 된다

(Weinberger, 2022).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

신저, 텔레그램 등)는 ‘이용함’과 ‘전혀 이용 안 함’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

다. 이경렬(2008) 등은 뉴미디어를 시대나 장소에 따라 지칭 대상이 달라지는 가

변적인 개념으로 보았으며, 1990년대 이후 등장한 미디어로 설명하였다. TV, 신

문, 책, 잡지, 편지, LP 음반, 전화 등은 전통 미디어로, 디지털 TV, 위성TV, 인

터넷 신문, DVD, 인터넷 이메일, 제2, 3세대 통신 등을 뉴미디어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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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는 이동 각종 통신 네트워크와 디지털 미디어, 정보 콘텐츠의 결합을 뜻

하는 용어(Flew et al., 2018)로 사용자가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것

이 가능한 능동적 시스템이며(Michael et al., 2015), 텍스트,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가 통합되어 존재하고 이용자들이 서로 참여와 대화로 사회적 상

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정고은, 2024).

  유해 매체물 이용 경험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따라 

매체물의 청소년 유해성을 심의·결정 후 여성가족부 장관이 같은 법 제21조에 

근거해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고시한 매체물로 콘텐츠의 사용 여부를 측정하였다

(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 백서, 2024). 

  측정 문항으로는“최근 1년 동안 청소년 관람 불가, 19세 이상 시청가로 표시

된 성인용 TV 프로그램, 영화, 동영상 등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성인용 영상

물 시청 여부와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관람 불가, 19세 이상 이용가로 표시된 

성인용 만화, 소설, 잡지, 사진 등을 본 적 있나요?”라는 성인용 간행물 이용 

여부 문항이 포함되며 ‘있다’,‘없다’로 분류하였다. 성인용 영상물을 시청한 

경로에 대한 하위 분류로 TV 방송(KBS, SBS, EBS, tvN, Mnet, OCN, JTBC 등), 

OTT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왓챠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다음, 구글, 네이버 등), 메타버스(인제페토, 로블록스, 이

프랜드 등),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유튜브, 틱톡 등), 인터넷/모바

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등), 인터넷 소셜네트워

크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가 속한다. 성인용 간행물을 시청한 경로에 대한 하위 분류로 종이

신문, 인터넷 신문, 종이 잡지, 인터넷 잡지, 종이 만화책, 인터넷 만화(웹툰), 

종이 사진집(화보집), 전자 사진집(화보집), 종이책, 인터넷 소설(웹소설, 팬픽 

등), 전자책( E-book)이 해당한다. 회귀분석 단계에서는 성인용 영상물 또는 성

인용 간행물을 하나로 그룹화하여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우와 전혀 이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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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의 문항에 ‘있다’, ‘없다’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외에 유해매

체 관련 이용 경험으로는 중고 거래 앱이나 사이트 이용, 성인 인증을 받은 사람

과 OTT 계정 공유, 에스크 앱 이용 경험에 대해 ‘이용함’과 ‘전혀 이용 안 

함’으로 분류하였다. 스마트폰 내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또는 앱 설

치 여부에 대해 ‘설치되어 있다’, ‘설치되어 있지 않다’, ‘잘 모르겠다’로 

분류하였다.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모님, 가족 등 성인의 명의로 

가입해서’, ‘판매업체에서 설치해 주지 않아서’, ‘ 설치되었던 것을 내가 해

제해서’로 분류하였다. 인터넷 사용 중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험은 최근 1년

간 타인의 ID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한 사례로 정의되었고 ‘있다’와 

‘없다’로 분류하였다. 추가로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정보 노출 관련 경험에 대

해서도 동일하게 ‘있다’와 ‘없다’로 분류하였다.

  4) 유해환경 이용 및 근로 보호 영역

  가출 경험은 최근 1년간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24시간 이상 집을 떠난 경

험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있다’와 ‘없다’로 분류하였다. 출입 제한적 허용

업소 이용 경험은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장소를 이용한 적이 있나요? 단, 부

모님(보호자)과 함께 이용했던 경우는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라는 질문에 전

자오락실, 술집(소주방, 호프집 등), PC방, 일반 노래방, 코인 노래방, 찜질방, 

가상 현실(Virtual Reality, VR) 체험 카페 이용 경험에 대해서 ‘있다’와 ‘없

다’에서 장소를 하나로 합쳐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된 

업소로 그룹화하고 ‘한 번이라도 이용함’과 ‘전혀 이용 안 함’으로 재분류하

였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장소를 심야 시간(밤 10시 이후)에 이용하

려고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PC방, 일반 노래방, 코인 노래방, 찜질방, 

VR 체험 카페 이용 경험을 ‘있다’와 ‘없다’에서 장소를 하나로 합쳐 최근 1

년간 청소년 출입 제한적 허용업소 심야 시간 이용 시도 경험으로 그룹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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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이라도 이용함’과 ‘전혀 이용 안 함’으로 재분류하였다. 청소년 출입

이 금지된 비디오/DVD방, 유흥/단란주점, 나이트클럽/음악 클럽, 멀티방/룸카페, 

일반숙박업소, 무인 숙박업소(무인텔 등) 에서의 이용 경험을 ‘있다’와 ‘없

다’에서 장소를 하나로 합쳐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 이용 경험으로 그룹화하고

‘한 번이라도 이용함’과 ‘전혀 이용 안 함’으로 재분류하였다. 그리고 최근 

1년간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을 ‘있다’와 ‘없다’로 분

류하였다. 

  VR 체험방은 다양한 게임, 어드벤처나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간이지만, 폭

력성이 높거나 사행성 게임(예:VR 카지노 시뮬레이션 등)에 노출 가능성이 높아 

출입 제한적 허용업소로 분류된다. 멀티방/룸카페는 신․변종 유해 업소로 분류되

어 있으며 멀티방에서는 게임이나 노래방, 영화감상, 보드게임 등 다양한 오락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음주, 흡연, 불법적인 행위(예:도박)가 이루어지

기도 하고, 룸카페는 밀폐된 공간에서 대화나 휴식, 공부, 업무, 영화감상이나 

게임 등을 할 수 있으나, 일명 ‘키스방’이라 불리며 청소년들의 일탈(음주, 흡

연, 성행위 등)이 발생하는 문제로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곳이다.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및 

각 지자체 조례에 의거하여 청소년 통행 금지·제한구역으로‘레드존(RED 

ZONE)’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 백서, 2024).

  근로 보호 영역에서는 현재 또는 올해(2022년) 중 아르바이트 경험을 조사하였

다. 응답은‘현재하고 있다’,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올해(2022년) 한 적 있

다’와 ‘현재하고 있지도 않고, 올해 (2022년) 한 적 없다’를 ‘올해 (2022년) 

한 적 있다’와 ‘올해 (2022년) 한 적 없다’로 그룹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59개의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 

표 2에 주요 변수와 조작적 정의에 대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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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주요 변수 조작적 정의
음주 경험 최근 1개월간 음주 경험

흡연 경험 최근 1개월간 흡연 경험

카페인 음료 최근 1개월간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음료 이용 경험

고카페인 음료와 

감기약·두통약 등

최근 1개월간 고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음료와 감기약·두통약 등 

다른 약을 함께 복용 경험

비타스틱 최근 1개월간 비타스틱과 같은 담배 모양 형태의 비타민제

담배 모양, 술병 모양, 

술컵 모양의 사탕, 젤리, 

과자류

최근 1개월간 담배 모양, 술병 모양, 술컵 모양의 형태를 지닌 

사탕, 젤리, 과자류

환각성 물질 및 약물 위험 

교육 경험
최근 1년간 환각성 물질 및 약물 위험에 관한 교육 경험

환각성 물질 및 약물 위험 

교육 만족도
최근 1년간 환각성 물질 및 약물 위험에 관한 교육 경험 만족도

중고 거래 앱 이용 중고 거래 앱 또는 사이트 이용

OTT 계정 공유 성인 인증을 받은 사람과 OTT 계정 공유

익명의 에스크 앱 익명의 에스크 앱 이용 경험

유해사이트 차단 앱 

설치
스마트폰 내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또는 앱 설치 여부

다른 사람 아이디 사용 인터넷 사용 시 개인정보 도용 경험: 다른 사람 아이디(ID) 사용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사용

인터넷 사용 시 개인정보 도용 경험: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사용

출입 제한적 허용업소 

심야 시간 이용 

최근 1년간 청소년 출입 제한적 허용업소 

심야 시간 이용 시도 경험

출입/고용금지업소 

이용
최근 1년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이용

출입 금지업소 

아르바이트 경험
최근 1년간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 현재 또는 올해(2022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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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연구 대상자에 관해 사회인구학적 특성, 건강행동 및 약물 사용 지식, 매체 

및 유해매체 이용 영역, 유해환경 이용 및 근로 보호 영역으로 구분한 후, 영

역별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기술통계 분석

을 시행하였다. 영역별 펜터민 사용 경험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표본 설

계 가중치를 반영한 Rao-Scott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펜터민 사용 경험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표

본 설계를 반영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가중치를 적용하

였다. 변수 선정을 위해 Stepwise Selection(SLENTRY=0.1, SLSTAY=0.1)을 사

용하였고,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

다. 또한, 다중공선성 여부는 분산 팽창 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통해 검토하였으며, 최종 모형의 적합도는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자료는 복합 표본 설계에 따라 수

집된 자료이므로, 여성가족부의 복합 표본 설계 자료 분석 지침에 따라 층화 

변수(strata), 집락 변수(cluster), 설계 가중치(w), 사후 층화 조정계수

(Post-Stratification Adjustment Factor)를 모두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본연구의 통계 분석은 SAS 소프트웨어 버전 9.4(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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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특성, 건강행동 및 약물 사용 지식, 매체 이용 및 유해

매체 이용 영역, 유해환경 이용 및 근로 보호 영역에 따라 연구 대상자의 빈

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건강행동 및 약물 사용 지식, 매체 

이용 및 유해매체 이용 영역, 유해환경 이용 및 근로 보호 영역에 따른 펜터

민 사용 경험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각 군 간의 차이는 층화, 군집, 가중

치 표본 표출로부터 나온 범주형 자료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인 Rao-Scott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펜터민 사용 경험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 

표본 설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변수 선택에는 Stepwise 

Selection을 적용하였다. 다중공선성 여부는 분산 팽창 지수(VIF)로 확인하

였고,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검토를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최

종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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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전체 연구 대상자는 11,846명으로 성별은 남 52.3%(6,190명), 여 

47.7%(5,656명)이며, 중학교 46.2%(5,471명), 고등학교 53.8%(6,375명)이다. 

중학교를 제외한 학교급(고등)은 일반고/자율고/특목고 69.2%(4,409명), 특성

화고/마이스터고 30.8%(1,966명)이다. 남녀공학은 남학교 15.4%(1,822명), 여학

교 14.1%(1,676명), 남녀공학 70.5%(8,348명)로 남녀공학 학생이 많았다. 학년

별로는 중1 14.8%(1,757명), 중2 15.9%(1,879명), 중3 15.5%(1,835명), 고1 

20.8%(2,464명), 고2 17.0%(2,021명), 고3 16.0%(1,890명)로 고1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대상자 수는 서울 11.8%(1,393명), 부산 5.7%(678명), 대구 

4.8%(573명), 인천 5.6%(667명), 광주 4.5%(528명), 대전 4.7%(560명), 울산 

4.3%(513명), 세종 3.8%(449명), 경기 16.1%(1,903명), 강원 4.4%(525명), 충북 

4.8%(565명), 충남 5.0%(589명), 전북 4.5%(540명), 전남 4.5%(534명), 경북 

5.2%(612명), 경남 6.0%(714명), 제주 4.3%(503명)로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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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기반 

사회인구학적 특성

* 학교급(고등) 6,375명에 대한 분석 자료
† 지역별을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 외 시도로 구분한 후 세분화하여 빈도수와 백분율을 작성함

전체

(N=11,846)

남자

(N=6,190)

여자

(N=5,656)

N(%) N(%) N(%)

학교급 중학교 5,471(46.2) 2,844(45.9) 2,627(46.4)

고등학교 6,375(53.8) 3,346(54.1) 3,029(53.6)

학교급(고등)* 일반고/자율고/특목고 4,409(69.2) 2,189(65.4) 2,220(73.3)

특성화/마이스터고 1,966(30.8) 1,157(34.6) 809(26.7)

남녀공학 남학교 1,822(15.4) 1,822(29.4) -

여학교 1,676(14.1) - 1,676(29.6)

남녀공학 8,348(70.5) 4,368(70.6) 3,980(70.4)

학년별 중1 1,757(14.8) 821(13.3) 936(16.6)

중2 1,879(15.9) 1,075(17.4) 804(14.2)

중3 1,835(15.5) 948(15.3) 887(15.7)

고1 2,464(20.8) 1,318(21.3) 1,146(20.3)

고2 2,021(17.0) 1,029(16.6) 992(17.5)

고3 1,890(16.0) 999(16.1) 891(15.7)

지역별† 서울특별시 1,393(11.8) 688(11.1) 705(12.5)

광역시 3,519(29.7) 1,756(28.4) 1,763(31.2)

광

역

시

부산 678(5.7) 232(3.8) 446(7.9)

대구 573(4.8) 331(5.4) 242(4.3)

인천 667(5.6) 331(5.4) 336(5.9)

광주 528(4.5) 252(4.1) 276(4.9)

대전 560(4.7) 346(5.6) 214(3.8)

울산 513(4.3) 264(4.3) 249(4.4)

그 외 시도 6,934(58.5) 3,746(60.5) 3,188(56.4)

그 

외 

시

도

세종 449(3.8) 211(3.4) 238(4.2)

경기 1,903(16.1) 960(15.5) 943(16.7)

강원 525(4.4) 295(4.8) 230(4.1)

충북 565(4.8) 358(5.8) 207(3.7)

충남 589(5.0) 404(6.5) 185(3.3)

전북 540(4.5) 280(4.5) 260(4.6)

전남 534(4.5) 254(4.1) 280(5.0)

경북 612(5.2) 376(6.1) 236(4.2)

경남 714(6.0) 330(5.3) 384(6.8)

제주 503(4.3) 278(4.5) 2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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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소년의 펜터민 복용 경험 및 구입 경로

  최근 1년간 펜터민 복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11,846명 중 

1.0%(115명)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 6,190명 중 0.6%(36명), 여학생 5,656명 

중 1.4%(79명)로, 여학생의 복용률이 남학생보다 약 2.3배 높았다.

  펜터민 복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 115명을 대상으로 복용 경로를 분석한 결과, 

‘병원에서 처방받아서’가 57.8%(67명)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인터넷(SNS 

등)을 통해 구매’ 21.5%(25명), ‘다른 사람(성인)에게 얻어서 및 기타’ 

13.8%(16명), ‘친구 또는 선배에게 얻어서’ 4.3%(5명), ‘모름/무응답’이 

2.6%(3명)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복용 경로는 남학생의 경우 ‘병원에서 처방받아서’가 77.8%(28

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친구 또는 선배에게 얻어서’ 8.3%(3명), 모름/무

응답’이 8.3%(3명), ‘다른 사람(성인)에게 얻어서 및 기타’ 5.6%(2명) 순이

었다. 여학생은 ‘병원에서 처방받아서’가 48.7%(39명)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을 통해 구매’ 31.3%(25명), ‘다른 사람(성인)에게 얻어서 및 기타’ 17.5%(14

명), ‘친구 또는 선배에게 얻어서’ 2.5%(2명) 순이었다. 기타의 경우 자가 기입 

방식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냥(1), 내가 직접(1)이라고 응답하였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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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기반 

펜터민 복용 경험 및 구입 경로

* 펜터민 사용자 115명에 대한 분석
† 펜터민 구입 경로에 대해 복수 응답 데이터 기준으로 작성
‡ 펜터민 구입 경로 기타: 그냥(1), 내가 직접(1)

전체

(N=11,846)

남자

(N=6,190)

여자

(N=5,656)

N(%) N(%) N(%)

최근 1년간 펜터민 

복용 경험

없다 11,731(99.0) 6,154(99.4) 5,577(98.6)

있다 115(1.0) 36(0.6) 79(1.4)

최근 1년간 펜터민 

구입 경로*

(복수 응답)†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67(57.8) 28(77.8) 39(48.7)

인터넷(SNS 등)을 통해 구매 25(21.5) - 25(31.3)

친구 또는 선배에게 얻어서 5(4.3) 3(8.3) 2(2.5)

다른 사람(성인)에게 얻어서 

및 기타‡ 
16(13.8) 2(5.6) 14(17.5)

모름/무응답 3(2.6) 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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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펜터민 사용 경험

  가중치를 적용하여 복합 표본 카이제곱 검정 분석을 통해 사회인구학적 특

성에 따른 펜터민 사용 경험을 살펴보았다. 성별에서 여학생은 1.4%(64명), 

남학생은 0.6%(35명)가 펜터민을 복용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Rao-Scottχ²=8.8659, p=0.0029). 중학교 재학생은 0.7%(43명), 고등학교 

재학생은 0.9%(56명)로, 학교급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Rao-Scottχ²=2.1073, p=0.1466). 일반/자율/특목고 재학생은 0.9%(42명), 

특성화/마이스터고 재학생은 1.5%(14명)였으나, 학교급(고등)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ao-Scottχ²=3.3667, p=0.0665).

남학교 재학생은 0.5%(8명), 여학교는 0.9%(13명), 남녀공학은 0.9%(78명)였

고, 학교의 성별 구성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ao-Scott

χ²=3.4756, p=0.1759).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은 0.7%(13명), 중학교 2학

년은 0.9%(18명), 중학교 3학년은 0.6%(12명), 고등학교 1학년은 0.6%(13명), 

고등학교 2학년은 1.7%(29명), 고등학교 3학년은 1.0%(14명)였으며,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Rao-Scottχ²=14.1682, p=0.0146). 서울특별시는 1.0%(18

명), 광역시는 0.8%(23명), 그 외 시도는 0.9%(57명)였으며, 지역 간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ao-Scottχ²=0.4816, p=0.7860;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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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기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펜터민 사용 경험* 

*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 표본 카이제곱 검정 분석을 통해 산출함
† 가중치를 적용한 전체 대상자 수 (n=11,302)
‡ 학교급(고등) 5,522명에 대한 분석 자료

전체†

(N=11,302)

펜터민 사용 유무

아니요 

(N=11,203)

예 

(N=99)

N(W%) N(W%) N(W%)

사

회

인

구

학

적 

특

성

성별 남 5,853(51.8) 5,818(99.4) 35(0.6)

여 5,449(48.2) 5385(98.8) 64(1.4)

Rao-Scottχ2 8.8659 weighted-P 0.0029

학교급 중학교 5,779(51.1) 5,736(99.3) 43(0.7)

고등학교 5,523(48.9) 5,467(99.0) 56(1.0)

Rao-Scottχ2 2.1073 weighted-P 0.1466

학교급(고등)‡ 일반/자율/특목 4,612(83.5) 4,570(99.1) 42(0.9)

특성화/마이스터고 910(16.5) 897(98.5) 14(1.5)

Rao-Scottχ2 3.3667 weighted-P 0.0665

남학교 1,570(13.9) 1,562(99.5) 8(0.5)남녀공학
여학교 1,354(12.01) 1,341(99.1) 13(0.9)

남녀공학 8,378(74.1) 8,300(99.1) 78(0.9)

Rao-Scottχ2 3.4756 weighted-P 0.1759

학년별 중1 1,904(16.8) 1,891(99.3) 13(0.7)

중2 1,929(17.1) 1,911(99.1) 18(0.9)

중3 1,946(17.2) 1,934(99.4) 12(0.6)

고1 2,122(18.8) 2,109(99.4) 13(0.6)

고2 1,719(15.2) 1,690(98.3) 29(1.7)

고3 1,682(14.9) 1,667(99.1) 14(0.9)

Rao-Scottχ2 14.1682 weighted-P 0.0146

지역별 서울특별시 1,814(16.1) 1,795(99.0) 19(1.0)

광역시 2,813(24.9) 2,790(99.2) 23(0.8)

그 외 시도 6,675(59.1) 6,618(99.1) 57(0.9)

Rao-Scottχ2 0.4816 weighted-P 0.7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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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강행동 및 약물 사용 지식에 따른 펜터민 사용 경험 

  가중치를 적용하여 복합 표본 카이제곱 검정 분석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행

동 및 약물 사용 지식과 펜터민 사용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유의미

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최근 1개월간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2.5%

가 펜터민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Rao-Scottχ²=60.5301, 

p<.0001), 최근 1개월간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3.1%가 펜터민을 사용했다

(Rao-Scottχ²=29.3967, p<.0001). 최근 1개월간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이용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1.1%가 펜터민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이

는 카페인 음료를 전혀 마시지 않는 청소년(0.5%)보다 약 두 배 높은 수준이다

(Rao-Scottχ²=9.8440, p=0.0073). 또한, 최근 1개월간 고카페인이 많이 들어

간 음료와 감기약·두통약 등 다른 약을 함께 복용한 집단의 펜터민 사용은 

2.9%로, 전혀 사용하지 않은 집단(0.6%)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Rao-Scottχ²=76.6362, p<.0001). 최근 1개월간 비타스틱과 같은 담배 모양 

형태의 비타민제 사용 경험자 중에서도 펜터민 사용이 5.4%로, 사용하지 않은 

군(0.7%)보다 유의하게 높았다(Rao-Scottχ²=88.5037, p<.0001). 최근 1개월

간 담배 모양, 술병 모양, 술컵 모양의 형태를 지닌 젤리·사탕, 과자류 사용 

경험의 펜터민 사용은 2.1%로, 사용하지 않은 군(0.7%)에 비해 높았다

(Rao-Scottχ²=42.8007, p<.0001).

  최근 1년간 환각성 물질 및 약물 위험에 관한 교육 경험은 약물 위험 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펜터민 사용은 1.2%,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은 0.6%였고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Rao-Scottχ²=12.5814, p=0.0007). 교육 만족

도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펜터민 사용이 1.6%로 가장 

높았다(Rao-Scottχ²=14.7146, p=0.0006;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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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기반 

건강행동 및 약물 사용 지식에 따른 펜터민 사용 경험* 

 *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 표본 카이제곱 검정 분석을 통해 산출함

전체
(N=11,302)

펜터민 사용 유무

아니요
(N=11,203)

예
 (N=99)

N(W%) N(W%) N(W%)

건
강
행
동

및 

약
물
사
용
지
식

음주 경험 있다 1,536(13.6) 1,497(97.5) 39(2.5)

없다 9,696(85.8) 9,636(99.4) 60(0.6)

모름/무응답 70(0.6) 70(100) -

Rao-Scottχ2 60.5301 weighted-P <.0001

흡연 경험 있다 459(4.1) 445(96.9) 14(3.1)

없다 10,552(93.4) 10,469(99.2) 83(0.8)

모름/무응답 291(2.6) 289(99.4) 2(0.6)

Rao-Scottχ2 29.3967 weighted-P <.0001

카페인 음료 있음 6,827(60.4) 6,751(98.9) 76(1.1)

전혀 없음 4,444(39.3) 4,421(99.5) 23(0.5)

모름/무응답 31(0.3) 31(100) -

Rao-Scottχ2 9.8440 weighted-P 0.0073

고카페인 음료와 

감기약·두통약 

등

있음 1,330(11.7) 1,291(97.1) 39(2.9)

전혀 없음 9,932(87.9) 9,872(99.4) 60(0.6)

모름/무응답 40(0.4) 40(100) -

 Rao-Scottχ2 76.6362 weighted-P <.0001

비타스틱 있음 323(2.8) 306(94.6) 17(5.4)

전혀 없음 10,939(96.8) 10,857(99.3) 82(0.7)

모름/무응답 40(0.4) 40(100) -

Rao-Scottχ2 88.5037 weighted-P <.0001

담배 모양, 술병 

모양, 술컵 모양의 

사탕, 젤리,

과자류

있음 1,417(12.5) 1,387(97.9) 30(2.1)

전혀 없음 9,841(87.1) 9,772(99.3) 69(0.7)

모름/무응답 44(0.4) 44(100) -

Rao-Scottχ2 42.8007 weighted-P <.0001

환각성 물질 및 

약물 위험 교육 

경험

예 4,882(43.2) 4,822(98.8) 60(1.2)

아니요 6,411(56.7) 6,372(99.4) 39(0.6)

모름/무응답 9(0.1) 9(100) -

Rao-Scottχ2 12.5814 weighted-P 0.0019

환각성 물질 및 

약물 위험 교육 

만족도

도움이 안 됨 1,644(33.7) 1,617(98.4) 27(1.6)

도움이 됨 3,172(65.0) 3,140(99.0) 32(1.0)

모름/무응답 66(1.3) 65(98.5) 1(1.5)

Rao-Scottχ2 14.7146 weighted-P 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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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매체 이용에 따른 펜터민 사용 경험

 

  가중치를 적용하여 복합 표본 카이제곱 검정 분석을 통한 청소년의 매체 이용

에 따른 펜터민 사용 경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뉴미디어 이용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통 미디어(TV 방송, 종이신문, 종이책)를 2가지 이상 이용

한 집단은 0.9%(59명), 1회 이하로 이용했거나 전혀 이용하지 않은 집단은 

0.8%(40명)였으며, 전통 미디어 이용 수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ao-Scottχ²=1.1622, p=0.5503).

  8개 뉴미디어(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over-the-top, OTT), 인터넷 개인방

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화상회의 플랫폼, 메타버스, 인터

넷 만화, 인터넷 잡지와 전자책, 인터넷 신문) 중 5가지 이상 이용한 집단은 

1.1%(72명), 5가지 미만 이용 또는 미이용한 집단은 0.6%(27명)였고, 뉴미디어 

이용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Rao-Scottχ²=8.3193, 

p=0.0156).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집단은 1.0%(95명), 이용

하지 않은 집단은 2.1%(4명)였으며, 이용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Rao-Scottχ²=4.9495, p=0.0842; 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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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기반 

매체 이용에 따른 펜터민 사용 경험* 

*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 표본 카이제곱 검정 분석을 통해 산출함 
† 뉴미디어 :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over-the-top, OTT),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

이트,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화상회의 플랫폼, 메타버스, 인터넷 만화, 인터넷 잡지와 전

자책, 인터넷 신문 

전체

(N=11,302)

펜터민 사용 경험

아니요

N=11,203)

예 

(N=99)

N(W%) N(W%) N(W%)

매

체 

이

용

 전통

미디어

TV 방송, 종이신문, 

종이책 중 2가지 이상 

이용함

6,390(56.5) 6,331(99.1) 59(0.9)

TV 방송, 종이신문, 

종이책 중 한번 이하로 

이용했거나 전혀 이용 안 

함

4,894(43.3) 4,854(99.2) 40(0.8)

모름/무응답 18(0.2) 18(100) -

Rao-Scottχ2 1.1622 weighted-P 0.5593

뉴

미디어†

8개 뉴미디어 중 5가지 

이상 이용함

6,692(59.2) 6,620(98.9) 72(1.1)

8개 뉴미디어 중 5가지 

미만으로 이용했거나 전혀 

이용 안 함

4,596(40.7) 4,569(99.4) 27(0.6)

모름/무응답 14(0.1) 14(100) -

Rao-Scottχ2 8.3193 weighted-P 0.0156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함 11063(97.9) 10,968(99.0) 95(1.0)

전혀 이용 안 함 191(1.7) 187(97.9) 4(2.1)

모름/무응답 48(0.4) 48(100) -

Rao-Scottχ2 4.9495 weighted-P 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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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해매체 이용에 따른 펜터민 사용 경험 

  가중치를 적용하여 복합 표본 카이제곱 검정 분석을 통한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에 따른 펜터민 사용 경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항목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인용 영상을 이용한 집단은 1.1%(60명), 이용하지 않은 집단은 0.7%(39명)

였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ao-Scottχ²=8.7735, 

p=0.0124). 성인용 간행물을 이용한 집단은 1.5%(42명), 이용하지 않은 집단은 

0.7%(56명)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Rao-Scottχ²=15.2805, 

p=0.0005). 중고 거래 앱을 이용한 집단은 1.6%(61명), 이용하지 않은 집단은 

0.5%(36명)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Rao-Scottχ²=38.4561, 

p<0.0001). OTT 계정을 공유한 집단은 1.5%(18명), 공유하지 않은 집단은 

0.8%(79명)였고, 공유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ao-Scottχ

²=10.1796, p=0.0062). 에스크(Ask) 앱을 이용한 집단은 1.4%(39명), 이용하지 

않은 집단은 0.7%(58명)였으며, 이용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

인되었다(Rao-Scottχ²=15.3536, p=0.0005). 유해사이트 차단 앱이 설치된 집

단은 1.2%(21명), 설치되지 않은 집단은 1.0%(40명)였으며, 설치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Rao-Scottχ²=8.7073, p=0.0334). 다른 사람

의 ID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1.9%(15명), 사용한 경험이 없는 집단은 

0.8%(78명)였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ao-Scottχ

²=9.9808, p=0.0071).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1.9%(4명), 없는 집단은 0.8%(88명)였으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Rao-Scottχ²=4.0785, p=0.1301). 인터넷 사용 시 개인정보 노출 경험이 있는 

집단은 1.7%(16명), 경험이 없는 집단은 0.8%(83명)로,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Rao-Scottχ²=10.4957, p=0.0053; 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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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기반

유해매체 이용 영역에 따른 펜터민 사용 경험* 

전체

(N=11,302)

펜터민 사용 경험

아니요

(N=11,203)

예

(N=99)

N(W%) N(W%) N(W%)

유

해

매

체

이 

용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험

이용함 5,685(50.3) 5,625(98.9) 60(1.1)

전혀 이용 안 함 5,407(47.8) 5,368(99.3) 39(0.7)

모름/무응답 210(1.9) 210(100) -

Rao-Scottχ2 8.7735 weighted-P 0.0124

성인용 간행물 이용 

경험

이용함 2,730(24.2) 2,688(98.5) 42(1.5)

전혀 이용 안 함 8,308(73.5) 8,252(99.3) 56(0.7)

모름/무응답 264(2.3) 263(99.5) 1(0.5)

Rao-Scottχ2 15.2805 weighted-P 0.0005

중고 거래 앱 이용 이용함 3,793(33.6) 3,732(98.4) 61(1.6)

전혀 이용 안 함 7,442(65.8) 7,406(99.5) 36(0.5)

모름/무응답 67(0.6) 65(96.3) 2(3.7)

Rao-Scottχ2 38.4561 weighted-P <.0001

 OTT†계정 공유 이용함 1,199(10.6) 1,182(98.5) 18(1.5)

전혀 이용 안 함 10,032(88.8) 9,952(99.2) 79(0.8)

모름/무응답 71(0.6) 69(96.5) 2(3.5)

Rao-Scottχ2 10.1796 weighted-P 0.0062

익명의 에스크 앱 

이용 

이용함 2,805(24.8) 2,766(98.6) 39(1.4)

전혀 이용 안 함 8,418(74.5) 8,361(99.3) 58(0.7)

모름/무응답 79(0.7) 77(96.9) 2(3.1)

Rao-Scottχ2 15.3536 weighted-P 0.0005

유해사이트 차단 

앱 설치

설치되어 있다 1,701(15.1) 1,680(98.8) 21(1.2)

설치되어 있지 않다 4,036(35.7) 3,995(99.0) 40(1.0)

잘 모르겠다 4,333(38.3) 4,309(99.5) 23(0.5)

모름/무응답 1,232(11.0) 1,218(98.8) 15(1.2)

Rao-Scottχ2 8.7073 weighted-P 0.0334

다른 사람 아이디 

사용

있다 768(6.8) 753(98.1) 15(1.9)

없다 10,083(89.2) 10,005(99.2) 78(0.8)

모름/무응답 451(4.0) 445(98.5) 6(1.4)

Rao-Scottχ2 9.8908 weighted-P 0.0071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사용

있다 220(1.9) 216(98.1) 4(1.9)

없다 10,627(94.0) 10,538(99.2) 88(0.8)

모름/무응답 455(4.1) 449(98.6) 7(1.4)

Rao-Scottχ2 4.0785 weighted-P 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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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 표본 카이제곱 검정 분석을 통해 산출함 
† OTT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 over-the-top): 넷플릭스, 웨입브, 티빙, 쿠팡플레이, 왓챠 등

인터넷 사용 시 

개인정보 노출 

있다 913(8.1) 897(98.3) 16(1.7)

없다 10,343(91.5) 10,260(99.2) 83(0.8)

모름/무응답 46(0.4) 46(100) -

 Rao-Scottχ2 10.4957 weighted-P 0.0053



- 48 -

  7. 성인용 영상물 및 간행물 노출 변수에 따른 펜터민 사용 경험 

 

   가중치를 적용하여 복합 표본 카이제곱 검정 분석을 통해 성인용 영상물 

및 간행물에 대한 하위 노출 변수에 따른 펜터민 사용 경험 차이를 분석하였다. 

성인용 영상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TV 방송을 

통한 성인 영상물 이용자는 1.4%(27명), 이용하지 않은 집단은 0.9%(33명)였으

며,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ao-Scottχ²=7.8320, 

p=0.0199).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OTT)를 이용한 집단은 1.3%(49명), 비이

용 집단은 0.6%(10명)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Rao-Scottχ²=9.6928, 

p=0.0079).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성인 콘텐츠에 접근한 경험이 있는 집단

은 1.2%(36명), 없는 집단은 0.9%(24명)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

되지 않았다(Rao-Scottχ²=4.5577, p=0.1024).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

이트를 이용한 집단은 1.5%(33명), 이용하지 않은 집단은 0.8%(27명)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Rao-Scottχ²=11.0399, p=0.0040).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이용

자 중 펜터민 복용 경험은 1.9%(22명), 비이용자는 0.9%(38명)였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ao-Scottχ²=13.6802, p=0.0011).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는 1.9%(27명), 비이용자는 0.8%(33명)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Rao-Scottχ²=15.6292, p=0.0004). 메타버스 이

용자는 2.8%(10명), 비이용자는 0.9%(49명)였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Rao-Scottχ²=15.0695, p=0.0005).

  성인용 간행물 이용에 따른 펜터민 사용 경험을 세부적으로 분류한 결과, 종

이 신문을 이용한 집단은 3.2%(5명), 비이용 집단은 1.4%(36명)였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Rao-Scottχ²=20.0208, p<0.0001). 인터넷 신문 이

용자는 3.0%(10명), 비이용자는 1.3%(31명)로,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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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였다(Rao-Scottχ²=22.8760, p<0.0001). 종이 잡지 이용자는 4.6%(7명), 

비이용자는 1.4%(35명), 인터넷 잡지 이용자는 3.3%(10명), 비이용자는 1.4%(32

명)로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Rao-Scottχ²=33.6389, p<0.0001; χ

²=28.1093, p<0.0001). 종이 만화책 이용자는 3.3%(20명), 비이용자는 1.1%(22

명), 인터넷 만화 이용자는 1.7%(38명), 비이용자는 0.9%(4명)로, 각각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Rao-Scottχ²=40.6929, p<0.0001; χ²=19.5796, 

p<0.0001). 종이 사진집 이용자는 5.1%(9명), 비이용자는 1.3%(33명), 전자 사

진집 이용자는 4.1%(12명), 비이용자는 1.2%(30명)로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Rao-Scottχ²=39.2193, p<0.0001; χ²=37.7104, p<0.0001). 종이책 이용

자는 2.7%(11명), 비이용자는 1.4%(31명)로 유의하였고(Rao-Scottχ²=24.1282, 

p<0.0001), 인터넷 소설 이용자는 2.9%(28명), 비이용자는 0.8%(14명)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Rao-Scottχ²=43.3116, p<0.0001). 전자책 이용 경험이 있는 집

단은 4.6%(12명), 없는 집단은 1.2%(30명)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Rao-Scottχ²=44.5680, p<0.0001; 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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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기반 

성인용 영상물 및 간행물 노출 변수에 따른 펜터민 사용 경험*

전체

(N=11,302)

펜터민 사용 경험

아니요

(N=11,203)

예

(N=99)

N(W%) N(W%) N(W%)

성

인

용 

영

상

물 

이

용 

경

험

TV 방송 이용함 1,857(16.4) 1,830(98.6) 27(1.4)

전혀 이용 안 함 3,741(33.1) 3,708(99.1) 33(0.9)

모름/무응답 5,704(50.5) 5,664(99.3) 40(0.7)

Rao-Scottχ2 7.8320 weighted-P 0.0199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OTT)

이용함 3,827(33.9) 3,777(98.7) 49(1.3)

전혀 이용 안 함 1,810(16.0) 1,800(99.4) 10(0.6)

모름/무응답 5,665(50.1) 5,626(99.3) 39(0.7)

Rao-Scottχ2 9.6928 weighted-P 0.0079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이용함 3,117(27.6) 3,081(98.8) 36(1.2)

전혀 이용 안 함 2,486(22.0) 2,462(99.1) 24(0.9)

모름/무응답 5,699(50.4) 5,659(99.3) 39(0.7)

Rao-Scottχ2 4.5577 weighted-P 0.1024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이용함 2,142(18.9) 2,109(98.5) 33(1.5)

전혀 이용 안 함 3,458(30.6) 3,432(99.2) 27(0.8)

모름/무응답 5,702(50.5) 5,662(99.3) 40(0.7)

Rao-Scottχ2 11.0399 weighted-P 0.0040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이용함 1,125(10.0) 1,103(98.1) 22(1.9)

전혀 이용 안 함 4,446(39.3) 4,408(99.1) 38(0.9)

모름/무응답 5,731(50.7) 5,692(99.3) 40(0.7)

Rao-Scottχ2 13.6802 weighted-P 0.0011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용함 1,435(12.7) 1,408(98.1) 27(1.9)

전혀 이용 안 함 4,151(36.7) 4,118(99.2) 33(0.8)

모름/무응답 5,716(50.6) 5,676(99.3) 39(0.7)

Rao-Scottχ2 15.6292 weighted-P 0.0004

메타

버스†

이용함 381(3.4) 371(97.2) 10(2.8)

전혀 이용 안 함 5,206(46.1) 5,157(99.1) 49(0.91)

모름/무응답 5,715(50.5) 5,675(99.3) 39(0.7)

Rao-Scottχ2 15.0695 weighted-P 0.0005

성

인

용 

간

행

물 

종이 
신문

이용함 163(1.5) 158(96.8) 5(3.2)

전혀 이용 안 함 2,514(22.2) 2,478(98.6) 36(1.4)

모름/무응답 8,625(76.3) 8,567(99.3) 58(0.7)

Rao-Scottχ2 20.0208 weighted-P <.0001

인터넷 신문 이용함 333(3.0) 323(97.0) 10(3.0)

전혀 이용 안 함 2,334(20.6) 2,303(98.7) 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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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 표본 카이제곱 검정 분석을 통해 산출함 
† 메타버스 : 다양한 첨단 기술이 융합된 가상 공유 환경(인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등)

이

용 

경

험

모름/무응답 8,635(76.4) 8,577(99.3) 58(0.7)

Rao-Scottχ2 22.8760 weighted-P <.0001

종이

잡지

이용함 153(1.3) 145(95.4) 7(4.6)

전혀 이용 안 함 2,524(22.3) 2,489(98.6) 35(1.4)

모름/무응답 8,625(76.4) 8,568(99.3) 57(0.7)

Rao-Scottχ2 33.6389 wweighted-P <.0001

인터넷 잡지 이용함 295(2.6) 285(96.7) 10(3.3)

전혀 이용 안 함 2,386(21.1) 2,354(98.6) 32(1.4)

모름/무응답 8,621(76.3) 8,564(99.3) 57(0.7)

Rao-Scottχ2 28.1093 weighted-P <.0001

종이

만화책

이용함 618(5.5) 598(96.7) 20(3.3)

전혀 이용 안 함 2,050(18.1) 2,028(98.9) 22(1.1)

모름/무응답 8,634(76.4) 8,577(99.3) 57(0.7)

Rao-Scottχ2 40.6929 weighted-P <.0001

인터넷 만화 이용함 2,222(19.7) 2,184(98.3) 38(1.7)

전혀 이용 안 함 484(4.3) 480(99.1) 4(0.9)

모름/무응답 8,596(76.0) 8,539(99.3) 57(0.7)

Rao-Scottχ2 19.5796 weighted-P <.0001

종이 사진집 이용함 181(1.6) 172(94.9) 9(5.1)

전혀 이용 안 함 2,491(22.0) 2,458(98.7) 33(1.3)

모름/무응답 8,630(76.4) 8,573(99.3) 57(0.7)

Rao-Scottχ2 39.2193 weighted-P <.0001

전자 사진집 이용함 298(2.6) 286(95.9) 12(4.1)

전혀 이용 안 함 2,384(21.6) 2,354(98.8) 30(1.2)

모름/무응답 8,620(76.3) 8,563(99.3) 57(0.7)

Rao-Scottχ2 37.7104 weighted-P <.0001

종이책 이용함 394(3.5) 383(97.3) 11(2.7)

전혀 이용 안 함 2,279(20.2) 2,248(98.6) 31(1.4)

모름/무응답 8,629(76.3) 8,572(99.3) 57(0.7)

Rao-Scottχ2 24.1282 weighted-P <.0001

인터넷 소설 이용함 966(8.6) 938(97.1) 28(2.9)

전혀 이용 안 함 1,719(15.2) 1,705(99.2) 14(0.8)

모름/무응답 8,617(76.2) 8,560(99.3) 57(0.7)

Rao-Scottχ2 43.3116 weighted-P <.0001

이용함 260(2.3) 248(95.4) 12(4.6)전자책

전혀 이용 안 함 2,419(21.4) 2,389(98.8) 30(1.2)

모름/무응답 8,623(76.3) 8,566(99.3) 57(0.7)

Rao-Scottχ2 44.5680 weighted-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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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유해환경 이용 및 근로 보호에 따른 펜터민 사용 경험 

  가중치를 적용하여 복합 표본 카이제곱 검정 분석을 통한 유해환경 이용 

및 근로 보호에 따른 펜터민 사용 경험 분석 결과, 가출 경험이 있는 집단은 

4.3%(13명), 가출 경험이 없는 집단은 0.8%(86명)였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ao-Scottχ²=49.6140, p<0.0001).

  최근 1년간 출입 제한적 허용업소 이용 경험이 있는 집단은 0.9%(88명), 이

용하지 않은 집단은 0.5%(10명)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Rao-Scottχ²=3.0683, p=0.2137). 최근 1년간 청소년 출입 제한적 허용업

소의 심야 시간대 이용을 시도한 집단은 2.4%(45명), 시도하지 않은 집단은 

0.6%(42명)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Rao-Scottχ²=49.5139, 

p<0.0001). 최근 1년간 출입·고용금지 업소를 이용한 집단은 2.0%(37명), 

이용하지 않은 집단은 0.7%(62명)였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Rao-Scottχ²=53.3096, p<0.0001). 또한, 최근 1년간 출입 금지업소

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집단은 4.4%(13명), 경험이 없는 집단은 

0.8%(86명)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Rao-Scottχ²=42.4211, p<0.0001).

  현재 또는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집단은 2.3%(19명), 경험이 없는 집

단은 0.7%(74명)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Rao-Scottχ²=23.9288, 

p<0.0001; 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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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기반 

유해환경 이용 및 근로 보호에 따른 펜터민 사용 경험* 

 *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 표본 카이제곱 검정 분석을 통해 산출함 

전체

(N=11,302)

펜터민 사용 경험

아니요

(N=11,203)

예

(N=99)

N(W%) N(W%) N(W%)

유

해

환

경

이

용 

및 

근

로

보 

호

가출 경험 있다 309(2.7) 296(95.7) 13(4.3)

없다 10,963(97.0) 10,878(99.2) 86(0.8)

모름/무응답 30(0.3) 29(98.6) 1(1.4)

Rao-Scottχ2 49.6140 weighted-P <.0001

출입 제한적 

허용업소 이용

한 번이라도 이용함 9,392(83.1) 9,304(99.1) 88(0.9)

전혀 이용 안 함 1,852(16.4) 1,842(99.5) 10(0.5)

모름/무응답 68(0.5) 57(97.9) 1(2.1)

Rao-Scottχ2 3.0863 weighted-P 0.2137

출입 제한적 허용업소 

심야 시간 이용 

한 번이라도 이용함 1,880(16.6) 1,836(97.6) 45(2.4)

전혀 이용 안 함 7,394(65.5) 7,352(99.4) 42(0.6)

모름/무응답 2,028(17.9) 2,015(99.4) 13(0.6)

Rao-Scottχ2 49.5139 weighted-P <.0001

출입/고용금지

업소 이용

한 번이라도 이용함 1,809(16.0) 1,772(98.0) 37(2.0)

전혀 이용 안 함 9,357(82.8) 9,295(99.3) 62(0.7)

모름/무응답 136(1.2) 136(100) -

Rao-Scottχ2 53.3096 weighted-P <.0001

출입 금지업소 

아르바이트 경험

있다 296(2.6) 283(95.6) 13(4.4)

없다 10,934(96.8) 10,848(99.2) 86(0.8)

모름/무응답 72(0.6) 72(100) -

Rao-Scottχ2 42.4211 P <.0001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

올해(2022년) 한 적 

있다

809(7.2) 790(97.7) 19(2.3)

올해(2022년) 한 적 

없다

10,168(90.0) 10,094(99.3) 74(0.7)

모름/무응답 325(2.8) 319(98.2) 6(1.8)

Rao-Scottχ2 23.9288 weighted-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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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펜터민 복용 경험 및 구입 경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복합 표본 카이제곱 검정 분석을 통한 전체 청소년 

중 펜터민 복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9명으로, 전체의 0.9%였다. 펜터민 사

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복수 응답 기준으로 구입 경로를 분석한 결과, ‘병원

에서 처방받아 복용한 경우’가 57.6%(57명)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SNS 

등)을 통한 구매’는 20.2%(20명)였으며, 비처방 온라인 구매로 분류되는 비

공식적 경로에 해당한다. ‘친구 또는 선배에게 받은 경우’는 6.0%(6명), 

‘다른 사람(성인)에게 얻어서’ 및 ‘기타’는 8.1%(8명)였다. 기타 응답에

는 “그냥”(1명), “내가 직접”(1명)이 포함되었다. 구입 경로 항목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ao-Scottχ²=1118.3047, p<0.0001; 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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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기반 

펜터민 복용 경험 및 구입 경로*

*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 표본 카이제곱 검정 분석을 통해 산출함 
†  펜터민 사용자(n=99)에 대한 단일 군만 Rao-Scottχ2 검정 시행함.
‡  펜터민 구입 경로에 대해 복수 응답 데이터 기준으로 작성
§  펜터민 구입 경로 기타: 그냥(1), 내가 직접(1)

전체

(N=11,302)

펜터민 사용 경험

아니요

 N=11,203

(99.1%)

예

 N=99

(0.9%)

N(W%) N(W%) N(W%)

최근 1년간 

펜터민 

구입

경로†

(복수 

응답)‡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57(57.6) - 57(57.6)

인터넷(SNS 등)을 통해 구매 20(20.2) - 20(20.2)

친구 또는 선배에게 얻어서 6(6.0) - 6(6.0)

다른 사람(성인)에게 얻어서 및 기타§ 8(8.1) - 8(8.1)

모름/무응답 8(8.1) 8(8.1)

Rao-Scottχ2 1118.3047 weighted- P <0.0001



- 56 -

  10. 청소년의 펜터민 사용 경험 관련요인

  연구 대상의 펜터민 사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복합 

표본 설계 로지스틱 선형 회귀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

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VIF 값

이 10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일부 변수에서 VIF 값이 10을 초과하여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1년간 청소년 출입 제한적 허용업소 이용’ 변수의 VIF 값이 10

을 초과하여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었고, 이에 해당 변수를 제거하였다. 그 결

과 나머지 변수들의 VIF 값은 1~2 수준으로 낮아져 다중공선성 문제가 해소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회귀분석 모델 구축 시 독립변수의 선정을 위해 

Stepwise Selection 방법(SLENTRY=0.1, SLSTAY=0.1)을 적용하였다. 더불어, 

변수 축소를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검토한 결과, 건강행동 영역에서 최근 

1개월간 담배 모양, 술병 모양, 술컵 모양의 형태를 지닌 사탕·젤리·과자류

와 다른 독립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r| ≥ 0.7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상관성

을 보였다. 이에 따라 다중공선성을 방지하고자 해당 변수를 분석에서 제외하

였고, 분석에 포함된 변수 간 중복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 대상의 펜터민 사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표본 

크기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 표본 설계 로지스틱 선형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

는 표 12와 같다. 

  먼저 모형1에서 건강행동 영역 및 약물 사용 지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 AIC

는 1053.502로, 최근 1개월간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펜터민 사용 위험이 

2.84배 높았다(OR=2.84, 95% CI=1.72–4.70). 최근 1개월간 고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음료와 감기약·두통약 등 다른 약을 함께 복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3.22배 더 높았고(OR=3.22, 95% CI=1.92–5.40), 최근 1개월간 비타스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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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담배 모양 형태의 비타민제를 사용한 청소년도 3.05배 높은 사용 위험을 

보였다(OR=3.05, 95% CI=1.57–5.92). 한편, 최근 1개월간 흡연 경험 여부는 

펜터민 사용 위험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OR=1.33, 95% CI=0.70–

2.52). 최근 1년간 환각성 물질 및 약물 위험에 관한 교육 경험은 해당 교육

을 받은 청소년이 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펜터민 사용 경험할 오즈

비가 1.88배 높았다(OR=1.88, 95% CI=1.20–2.92). 

  모형 2의 분석 결과, AIC는 1034.938이며, 건강행동 및 약물 사용 지식 영

역에서 최근 1개월간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펜터민 사용 위험이 2.05배 

높았다(OR=2.05, 95% CI=1.25–3.35). 최근 1개월간 고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음료와 감기약·두통약 등 다른 약을 함께 복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2.67배 

더 높았고(OR=2.67, 95% CI=1.61–4.44), 최근 1개월간 비타스틱과 같은 담배 

모양 형태의 비타민제를 사용한 청소년도 2.68배 높은 사용 위험을 보였다

(OR=2.68, 95% CI=1.31–5.50). 한편, 최근 1개월간 흡연 경험 여부는 펜터민 

사용 위험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OR=0.77, 95% CI=036–1.65). 최

근 1년간 환각성 물질 및 약물 위험에 관한 교육 경험은 해당 교육을 받은 청

소년이 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펜터민 사용 경험할 오즈비가 1.71배 

높았다(OR=1.71, 95% CI=1.10–2.67).

  매체 및 유해매체 이용 영역에서 중고 거래 앱 또는 사이트를 이용한 청소

년은 이용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펜터민 사용 위험이 2.31배 높았다

(OR=2.31, 95% CI=1.40–3.80). 반면, 뉴미디어를 8개 중 5개 이상 이용한 경

우,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인터넷 사용 시 개인정보 

도용 경험: 다른 사람 아이디(ID) 사용 경험과 성인용 영상물 또는 간행물 이

용 경험은 펜터민 사용 위험에 대해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유해환경 영역에서는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펜터민 사용 위험이 없는 청

소년에 비해 2.00배 높았으며(OR=2.00, 95% CI=1.02–3.93), 최근 1년간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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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제한적 허용업소 심야 시간 이용 시도 경험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우에

는 2.12배 더 높았고(OR=2.12, 95% CI=1.24–3.63), 출입 금지업소에서 아르바이

트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약 2.24배 높았다(OR=2.24, 95% CI=1.17–4.29).

  모형 3의 결과 AIC는 1025.974로, 건강행동 및 약물 사용 지식 영역에서 최

근 1개월간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펜터민 사용 위험이 2.16배 높았으며

(OR=2.16, 95% CI=1.29–3.62), 최근 1개월간 고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음료와 

감기약·두통약 등 다른 약을 함께 복용 경험은 2.54배(OR=2.54, 95% CI=1.52–

4.25), 최근 1개월간 비타스틱과 같은 담배 모양 형태의 비타민제를 사용하면 

2.78배(OR=2.78, 95% CI=1.31–5.90) 더 높았다. 또한, 최근 1년간 환각성 물질 

및 약물 위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교육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펜터민 사용 경험할 오즈비가 1.78배 높았다(OR=1.78, 95% CI=1.11–2.84). 한

편, 흡연 경험 여부는 펜터민 사용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매체 및 유해매체 이용 영역에 대해 분석한 결과, 중고 거래 앱 또는 사이

트를 이용한 청소년의 경우 2.27배 높았다(OR=2.27, 95% CI=1.38–3.75). 반

면, SNS 이용자, 뉴미디어 5개 이상 이용자, 인터넷 사용 시 개인정보 도용 

경험: 다른 사람 아이디(ID) 사용, 성인용 영상물 또는 간행물 이용 경험은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유해환경 영역에서는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펜터민 사용 위험이 없는 청

소년에 비해 2.06배 높았으며(OR=2.06, 95% CI=1.05–4.03), 최근 1년간 청소년 

출입 제한적 허용업소 심야 시간 이용 시도 경험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우에

는 2.18배 더 높았고(OR=2.18, 95% CI=1.29–3.70), 출입 금지업소에서 아르바이

트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약 2.35배 높았다(OR=2.35, 95% CI=1.23–4.49).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경우 여학생의 펜터민 사용 위험은 남학생과 비교하면 

2.45배 높았으며(OR=2.45, 95% CI=1.42–4.20), 학년별과 지역별로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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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기반 

한국 청소년의 펜터민 사용 경험 관련요인*

모형 1 모형2 모형3

OR
(95% CI)

OR
(95% CI)

OR
(95% CI)

건
강

행
동 

영
역

및

약
물 

사
용 

지
식

음주 경험 없다 1.0 1.0 1.0

있다 2.84
(1.72~4.70)

2.05
(1.25~3.35)

2.16
(1.29~3.62)

모름/무응답 - - -

흡연 경험 없다 1.0 1.0 1.0

있다 1.33
(0.70~2.52)

0.77
(0.36~1.65)

0.83
(0.38~1.78)

모름/무응답 0.71
(0.14~3.03)

0.70
(0.16~3.02)

0.76
(0.17~3.30)

고카 페인  음 료 와 
감기약·두통약  등 

전혀 없음 1.0 1.0 1.0

있음 3.22
(1.92~5.40)

2.67
(1.61~4.44)

2.54
(1.52~4.25)

모름/무응답 - - -

비타스틱 전혀 없음 1.0 1.0 1.0

있음 3.05
(1.57~5.92)

2.68
(1.31~5.50)

2.78
(1.31~5.90)

모름/무응답 - - -

환각성 물질 및 약물 
위험 교육 경험

없다 1.0 1.0 1.0

있다 1.88
(1.20~2.92)

1.71
(1.10~2.67)

1.78
(1.11~2.84)

모름/무응답 - - -

매
체 

및

유
해
매
체

영
역

뉴미디어 8개 중 5개 이하 이용 
또는 이용 안 함

1.0 1.0

8개 중 5개 이상 이용함 1.46
(0.91~2.34)

1.31
(0.80~2.15)

모름/무응답 0.70
(0.25~1.93)

0.73
(0.17~3.19)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전혀 이용 안 함 1.0 1.0

이용함 1.04
(0.45~2.41)

0.84
(0.35~2.02)

모름/무응답 - -

중고거래 앱 이용 없다  1.0 1.0

있다 2.31
(1.40~3.80)

2.27
(1.38~3.75)

모름/무응답 - -

다른 사람 아이디 사용 없다 1.0 1.0

있다 1.04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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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 표본 설계 로지스틱 회귀 분석(표본 크기 가중치 적용)

(0.51~2.12) (0.61~2.65)

모름/무응답 1.81
(0.74~4.42)

1.90
(0.77~4.72)

성인용 영상물 또는 
간행물 이용 경험

없다 1.0 1.0

있다 0.78
(0.48~1.28)

0.90
(0.53~1.53)

모름/무응답 0.63
(0.08~4.79)

0.58
(0.08~4.21)

유
해
환
경 

영
역

가출 경험 없다 1.0 1.0

있다 2.00
(1.02~3.93)

2.06
(1.05~4.03)

모름/무응답 0.96
(0.20~4.48)

0.89
(0.15~5.32)

출입 제한적 허용업소 
심야 시간 이용 

전혀 없음 1.0 1.0

한 번이라도 이용함 2.12
(1.24~3.63)

2.18
(1.29~3.70)

모름/무응답 1.22
(0.57~2.62)

1.31
(0.61~2.83)

출입 금지업소 아르바이트 
경험

없다 1.0 1.0

있다 2.24
(1.17~4.29)

2.35
(1.23~4.49)

모름/무응답 - -

사
회
인
구
학
적 

특
성

성별 남자 1.0

여자 2.45
(1.42~4.20)

학년별 중 1 1.0

중 2 1.28
(0.57~2.90)

중 3 0.76
(0.31~1.90)

고 1 0.69
(0.30~1.61)

고 2 1.61
(0.72~3.60)

고 3 0.81
(0.37~1.80)

지역별 그 외 시도 1.0

서울시 1.03
(0.55~1.92)

광역시 1.00
(0.60~1.68)



- 61 -

Ⅴ. 고 찰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

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청소년의 펜터민 사용 실태와 관련요인을 다차원

적으로 분석하였다. 펜터민 사용 경험 및 구입 경로를 파악하고, 복합 표본 

설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건강행동, 약물 사용 지식, 매체 이용, 유해

환경 노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요인이 펜터민 사용 경험에 미치는 관

련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부 변수는 펜터민 사용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관련성을 보였다. 한편, 청소년의 펜터민 사용 경험에 관한 선행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 고찰에서는 일부 펜터민 연구와 마약, 습관적 약

물, 향정신성 약물 사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와 비교·

연계하여 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펜터민 사용의 위험 요

인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개입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1. 펜터민 사용 경험 및 구입 경로

  최근 국내에서 청소년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펜터민의 사용 실태를 실증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문헌에서는 청소년이 SNS, 중고 거래 플랫폼, 텔레

그램 등을 통해 펜터민을 손쉽게 구매하고 있으며, 체중 감량 목적이나 경제

적 이유로 유통에도 가담하고 있다는 사례가 보고되었다(김대규, 2022d; 의학

신문, 2023b). 또한, 펜터민을 포함한 향정신성 의약품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

해 생활 속 마약으로 접근되고 있음을 다수 연구와 언론이 경고하고 있다(MBC 

뉴스, 2023b; 박호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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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 표본 카이제곱 검정 결과, 펜터민 사

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0.9%였다. 이를 대상으로 구입 경로를 분석한 결과, 

전체 펜터민 사용자의 57.6%는 병원 처방을 통해 약물을 복용한 반면, 20.2%

는 인터넷(SNS 등)을 통한 비처방적 구입, 6.0%는 친구·선배, 8.1%는 성인 

및 기타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청소년이 의료기관을 통

해 합법적으로 약물을 입수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의료기관 내에서의 처방 관

리와 청소년 대상 약물 사용 실태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또한, 펜

터민 구입이 병원 처방 외에 더 이상 의료기관 내 관리만으로 통제하기 어려

운 약물이라는 점을 시사하며, 청소년이 비공식 경로를 통해 쉽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식약처는 최근 몇 년간 디에타민의 온라인 판매 적

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SNS가 주요 유통경로임을 지적한 바 있다(식품의

약품안전처, 2023b). 이러한 결과는 펜터민을 포함한 향정신성 의약품의 유통 

및 복용에 대한 다층적 대응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단순한 복용 통제에서 나

아가 온라인 유통 차단, 청소년 대상 약물 교육 및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의

료기관 내 처방 이력 관리, 또래와 성인 중재자 차단 등 다양한 경로를 포괄

하는 정책적 개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1.2. 건강행동 및 약물 사용 지식 영역에 따른 펜터민 사용 경험 관련요인

  본 연구에서 건강행동 및 약물 사용 지식 영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1개월 

내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펜터민을 사용할 위험이 2.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혜원 등(2023a)은 청

소년의 약물 사용 경험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음주를 지목하였

고, 이후경 등(2001a)의 연구에서도 음주와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향

정신성 약물 사용 경험이 높았으며, 이러한 학생들은 비행 행동에 연루될 가

능성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은정 등(2021a)은 현재 음주를 하는 청소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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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습관적 약물 사용 위험이 1.56배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가 단독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물 사용 및 기타 

고위험 행동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점에서 조기 개입이 필요한 신호 행동

(signal behavior)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청소년기 음주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

어 자기 조절력 저하, 위험 인식 저하, 또래 집단의 영향 등을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최근 1개월 내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펜터민 사

용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선행 연구에서는 흡연과 약물 사용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혜원 등(2023a)의 연구에

서는 흡연이 청소년의 약물 사용 위험을 2.61배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

으며, 이언숙과 백유진(2020)은 불법 약물을 사용한 청소년이 일반 담배와 액

상형 전자 담배를 함께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해외 연구

(Kristjansson, Mann and Sigfusdottir, 2015)는 전자 담배 및 일반 담배 사

용자 모두 알코올 및 불법 약물 사용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또 다른 

연구(Bombard et al., 2008; Cavazos-Rehg et al., 2014)에서는 다중 담배제

품을 사용하는 청소년이 단일 사용자에 비해 니코틴 의존도뿐만 아니라 폭음, 

마리화나 사용 등과 같은 고위험 행동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점을 강조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이 각각 독립적 혹은 결합한 형태로 

약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경로를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음주는 자기조절 저하 및 사회적 활동 증가와 연결되어 약물 접근성과 사용 

가능성을 높이며, 흡연은 니코틴 의존성 증가와 더불어 약물 사용의 습관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약물 오남용 예방 전략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단순한 건강행동 문제가 아닌, 약물 오남용의 전 단계(pre-stage)로 인식하고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나 지역사회에서의 예방 교육은 단일 주

제 중심이 아닌, 행동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통합형 약물 예방 프로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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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어야 하며, 다중위험 행동 군에 대한 선별 및 집중 개입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1개월간 고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음료와 감기약·두통약 등 다른 약을 

함께 복용 경험하면 2.54배, 최근 1개월간 비타스틱과 같은 담배 모양 형태의 

비타민제를 사용한 경우는 2.78배로 높았으며, 이는 저위험 인식과 외형 위장성

이 결합한 약물 유사 제품이 실제 약물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한다. 김동옥과 이혜진(2019)의 연구에서도 고카페인 음료 섭취와 약물 사용 간

에 4.74배의 관련성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최근 1년간 환각성 물질 및 약물 교육을 받은 경우, 펜터민 사용 경험 오즈

비가 1.78배 더 높았다. 그러나 교육 여부는 단순 단일 문항으로 회상 바이어

스(recall bias)가 개입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을 받았지만 

기억하지 못했거나, 반대로 학교에서 유사한 내용을 접하고 ‘받았다고’ 응

답했을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학교 현장의 약물 교육은 대체로 약물의 범용

적 오남용 예방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펜터민과 같은 특정 약물에 대한 구체

적인 내용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작다. 따라서 해당 문항만으로 펜터민 교육 

경험을 정확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회상 바이어스의 영향은 선행 연구에

서도 확인된다. Livingston 등(2016)은 청소년의 음주 시작 시점에 대한 자기 

보고에서 회상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특히 6학년 시점에 음주 및 흡연 

경험이 있었던 청소년일수록 실제보다 늦은 나이를 회상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고 보고하였다. 이는 약물이나 음주처럼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자기보고 식 

문항에서 회상 바이어스가 중요한 왜곡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에서도 청소년의 금지 약물 사용 경험을 측정한 단면연구에서 회상 편향 가능

성이 연구의 한계로 명시된 바 있다(조준호, 2018). 아울러, 약물 교육의 내

용과 방식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 정보 전달 위주의 일방적 

교육은 청소년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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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다. 김영혜 등(2006)의 연구에서도 단순 강의식 예방 교육보다 참여 중

심의 체험형 접근이 청소년의 약물 인식 개선과 행동 변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약물 예방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

을 넘어,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실생활과 연계된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상호작용 기반의 교육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NIDA, 2023).

  1.3. 매체 및 유해매체 이용 영역에 따른 펜터민 사용 경험 관련요인

  본 연구 결과, 매체 및 유해매체 이용 영역에서는 중고 거래 앱 또는 사이

트 이용 경험이 펜터민 사용 위험을 2.27배 증가시키는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최근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이 비처방적 약물에 접근하는 주요 

경로로 온라인 플랫폼이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국내 언론과 보고

서에서는 텔레그램, 중고 거래 앱,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한 비대면 약물 거래

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플랫폼들은 거래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단

속이 어려워 공중보건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김민선, 2023; 한국형사․법
무정책연구원, 2024b). 미국의 청소년 약물 사용을 추적해 온 Monitoring the 

Future 보고서(MTF)에서도, 디지털 채널을 통해 약물 구매 및 유통이 이루어

지는 새로운 패턴이 관찰되고 있으며, 특히 SNS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은 

그 위험성과 추적 어려움으로 인해 중요한 공중 보건적 우려로 지적되고 있다

(Johnston et al., 2023a).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단순

한 경고 수준을 넘어, 실제 거래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에 대한 기술적·제도

적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약물 관련 키워드 자동 차단, 위험 

게시물 필터링, 거래 의심 계정 모니터링, 청소년 전용 계정에 대한 접근 제

한 등의 기술적 설계가 병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와 

책임 강화도 정책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UNODC, 2022).

  반면, 뉴미디어 8종 중 5개 이상을 이용한 경우 펜터민 사용 위험이 1.3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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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SNS 이용 

경험은 기준 군 대비 오히려 위험이 16% 낮았고, 개인정보 도용 경험(타인 ID 

사용)은 1.25배 높았지만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플랫폼의 단순 이용 여

부보다, 그 안에서 어떤 콘텐츠에 얼마나 노출되고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지

가 약물 사용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Hall 등(2024)의 메타

분석에서도 비처방 체중 감량 제품 사용은 단순한 디지털 사용보다 개인의 신

체 이미지 왜곡, 콘텐츠 반응 방식, 반복 노출에 따른 감정적 반응과 더 밀접

하게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성인용 영상물 또는 간행물 이용 경험은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성인 콘텐츠 노출이 자극 추

구 행동, 자기 통제력 저하, 충동성 증가와 같은 행동적 특성과 연결될 수 있

음을 제시하고 있다(Moss et al., 2020).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콘텐츠 자체

의 속성보다는 노출 빈도,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 개인의 정서적 민감성 등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의 변수 설

계상 이들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콘텐츠 유형에 따른 노출 빈도, 이용 동기 등을 포함하여 더 정교하게 

측정하고, 이를 통해 성인 콘텐츠 노출과 약물 사용 간 인과 경로를 밝히는 

분석이 필요하다.

  1.4. 유해환경 이용 영역에 따른 펜터민 사용 경험 관련요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유해환경 경험이 펜터민 사용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최근 1년간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펜터민 사용 

위험이 2.06배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조아미, 2011)와도 일치한다. Wang 등(2010)의 연구에서도 가출 청소년이 

불법 약물이나 흡입제 사용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가출 경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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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담배, 빈랑, 불법 약물 및 흡입제 사용 위험이 더 높았으며, 이는 단

순한 재미나 흥미를 위해 가출한 청소년보다 더 높은 위험 수준을 나타낸다. 

여기서 빈랑은 동남아시아 등에서 기호용으로 씹는 야자나무 열매로, 각성 효

과와 중독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호자, 교사, 보

건의료 종사자들이 청소년 약물 사용을 예방하거나 개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최근 1년간 청소년 출입 제한적 허용업소 심야 시간 이용 시도 경험

이 있는 경우 펜터민 사용 위험이 2.18배 높았으며, 출입 금지업소에서 아르

바이트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2.35배 높았다. 경찰대학 치안 정책연구소

(2011)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아르바이트하던 여고생과 

자퇴생이 손님의 권유로 15차례에 걸쳐 히로뽕에 노출된 사례와도 일치하며, 

이는 유해 업소 환경이 청소년의 약물 사용을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구조적 위

험 요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최소화하고, 가출 

및 불법 아르바이트와 같은 고위험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하다.

  1.5.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펜터민 사용 경험 관련요인

  본 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이 청소년의 펜터민 사용 경험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자 청소년의 펜터민 

사용 위험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2.45배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경 등(2001b)의 선행 연구와 일치하며, 해당 

연구에서는 진통제, 각성제, 신경 안정제 등 특정 약물의 비의료적 사용 경험

이 여성 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 여성 청소년을 중

심으로 극단적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행위(Wilson et al., 2006b; Hall, 

2024)와 이런 현상의 주요 대상은 여성과 청소년이고(임하진, 임유하,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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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21b) 신체 이미지 왜곡을 보인 14세 여성 청소년은 2년 후 약물, 알코

올, 대마초, 담배 사용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Bornioli et 

al., 2019), 환각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이 여성 청소

년 사이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김대규, 2022f). 여학

생은 사회문화적 압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결과 비처방적 다이어트 

약물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Linardon et al., 2023; Jeffers and Benotsch, 2014). 반면, Bright 등

(2017)의 연구에서는 남성 청소년이 비행 행동과 약물 사용을 동시에 경험하

는 경향이 더 높았으며, 남학생이 습관적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여성보다 

1.52배 높다는 남은정 등(2021b)의 연구와, 우울을 겪는 청소년 집단 내에서 

문제적 약물 사용이 남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는 Marino 등(2024)의 보고

는 약물 유형 및 사용 동기에 따라 성별에 따른 사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박중규 등(1990)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주로 환

각물질을, 여학생은 진통 진정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바 있

다. 따라서 청소년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 및 개입 전략 수립 시, 성별에 따

른 동기와 노출 경로의 차이를 고려한 양성평등 인지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

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 외모 중심 문화와 신체 이미지 왜곡에 기반한 약물 

사용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심리적 지원과 함께 약물 접근성 차단 정

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의 펜터민 사용 경험 가능성이 다른 

학년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OR=1.61),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혜원 등(2024b)의 연구에서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

까지 학년이 높아질수록 약물 사용 경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의 Monitoring the Future 

조사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불법 약물 사용률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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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었으며, 8학년 11.0%, 10학년 21.5%, 12학년 32.6%로 나타났다

(Johnston et al., 2023b; NIDA, 2024).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는 특정 학년

(예: 고2)에서 일시적으로 사용 경험이 높게 나타날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학년 상승에 따른 유의한 증가 경향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해외 연구 결

과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조사 대상 약물의 종류, 청소년 정책 및 문화적 맥

락, 조사 도구 및 표본 구성의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학년보다는 특정 시기나 환경 요인—예컨대 진로 스트레스, 학업 부담, 또래 

관계 변화 등—이 약물 사용과 더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

후 청소년 약물 사용에 관한 연구 및 예방 개입은 단순한 연령이나 학년 구분

을 넘어, 해당 발달 단계의 심리 사회적 특성과 생활 환경을 고려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지역에 따른 펜터민 사용 경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간 약물 사용의 구조적 

격차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며, 최근 청소년의 약물 접근 경로가 오

프라인 공간의 한계를 넘어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Gibbons 등(2007)은 농촌 거주가 약물 사용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을 줄여주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으나, 이

는 당시의 사회적·정보 환경에 근거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반면, Park 등

(2023c)은 절대적 사용률은 농촌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사용률의 변화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

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약물 사용

의 결정 요인이 단순한 지역적 분류에 의해 설명되기보다, 디지털 환경, 사회

적 관계망, 정보 접근성 등 물리적 지역을 초월한 요인들에 의해 더 크게 영

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 약물 사용에 관한 향후 연구와 

개입 전략은 도시-농촌이라는 전통적 이분법을 넘어서, 청소년이 실제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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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온라인 기반 환경, 사회적 지지망, 유해 정보 접근 경로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한 다차원적 접근이 요구된다.

  1.6. 연구의 강점 및 제한점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펜터민 사용 경험과 관련요인을 분

석한 선행 연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다각도에서 접근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흡연, 음주, 습관적 약물 사용, 마

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전반에 대한 사용 경험을 다루는 데 그쳤으나, 본 연

구는 청소년의 펜터민 사용 실태와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강점은 

첫째, 본 연구는 건강행동 및 약물 사용 지식, 매체 및 유해매체 노출, 유해환

경 경험,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 다양한 영역의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펜터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도출하였고, 이는 향후 청소년 약물 

예방 및 중재 개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둘째로, 펜터민 구입 

경로를 파악한 점은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한 강점이다. 단순한 사용 실태에 그

치지 않고, 실제 청소년이 약물을 입수하는 경로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인터넷 

플랫폼, SNS 등 비공식 유통망에 대한 기술적 차단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에 실

증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전국 단위 표본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

였다. 복합 표본 설계를 반영하고 표본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전체 청소년 집

단의 경향을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는 자료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일부 민감 문항에서 높은 무응답률이 존재하였기에 특정 변수의 해

석과 일반화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 대상 

펜터민 사용의 예방과 정책 마련을 위한 실질적 방향성을 제시한 기초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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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면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변수 간 인과관계를 명

확히 규명하기 어렵다. 특정 시점에서 수집된 자가 기입식 설문 데이터를 통해 

변수 간 통계적 연관성은 확인되었으나, 시간적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펜

터민 사용의 원인적 경로에 대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본 연

구에서 ‘최근 1개월 내 음주 경험’이나 ‘출입 제한적 허용업소 심야 이용 경

험’ 등이 펜터민 사용 경험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이러한 행동이 펜터

민 사용의 원인이 되었는지, 혹은 펜터민 사용과 동시에 발생하는 공존 행동

(comorbid behavior)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인과적 추론을 위해서는 종

단적 자료를 활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부 문항에서 

무응답률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결과 해석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에 일정한 

제약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인용 간행물 이용 경험 노출 변수’와 ‘성

인용 영상물 이용 경험 노출 변수’의 세부 항목별 변수 모두 무응답률이 높았

으며, ‘ 유해사이트 차단 앱 설치’ 11.0%(1,232명), ‘출입 제한적 허용업소 

심야 시간 이용 경험’ 또한 14.9%(2,028명)로 응답 누락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무응답률은 설문 문항의 민감성,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 응답자의 이해도 차이, 또는 조사 환경 등의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가 기입식 설문조사에서는 민감하거나 사

적 영역에 속하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가 응답을 회피하거나 왜곡된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보다 낮은 유병률이 보고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Bradburn et al., 2004; Tourangeau & Yan, 2007). 김세원과 정

익중(2012) 역시 아동·청소년 복지 현장에서 수행한 연구를 통해, 자기 통제력

이 낮거나 민감한 문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응답자의 경우 무응답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무응답 편향은 분석에 포함된 표본 수

의 감소뿐만 아니라, 결과 해석의 왜곡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향

후 연구에서는 문항 설계의 개선, 응답자의 신뢰 확보, 익명성 보장, 그리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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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교육 등을 통해 민감 문항에 대한 응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가 기입식 설문조사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펜터민 사용 경험에 

대한 세부적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단일 문항을 

통해 단순히 사용 여부만을 파악하였으며, 복용량, 사용 빈도, 복용 동기(예: 

체중 감량 목적, 호기심 등), 부작용 경험, 의존성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이고 임

상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수집되지 않았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질적 면접 조사나 혼합연구(mixed methods) 설계를 활용하여 보다 

심층적인 자료 수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로는, 비공식 유통경로 및 플

랫폼별 위험성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내‘인터

넷’이나 ‘SNS 이용’ 등 일반적인 플랫폼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

어졌으며, 실제 거래가 발생한 구체적 경로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에 따라 특정 매체나 플랫폼의 위험도를 정량화하거나 비교 분석하는 데는 한계

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온라인 기반 비공식 유통경로에 대한 정밀한 접근

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질적 정보의 부재로 인해 약물 사용의 맥락적 해석이 

제한된다. 본 연구는 양적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의 약물 

사용 동기, 심리적 배경, 또래 및 가족관계, 학교 환경 등의 복합적 행태 요인

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질적 연구와의 연계를 통해 

이러한 다차원적 요인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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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

해환경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펜터민 사용 경험과 관련된 요인을 다차원적

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음주, 고카페인 음료와 감기약·두통약 등의 사용 

경험, 비타스틱 사용, 환각성 물질 및 약물 위험 교육 경험, 중고 거래 앱 이

용, 가출 경험, 출입 제한적 허용업소 심야 시간 이용, 출입 금지업소 아르바이

트 경험, 성별 등 일부 건강행동 및 약물 사용 지식, 매체 및 유해매체 이용, 

유해환경 경험, 사회인구학적 특성 요인이 펜터민 사용 경험과 유의하게 관련되

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 대상 펜터민 사용 실태 및 위험 요인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

하며, 향후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횡단면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변수 간 인과

관계를 확정하기 어렵고, 일부 민감 문항에서 높은 무응답률이 존재하였다는 점

에서 결과 해석과 일반화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자가 기입식 설문 

방식으로 인해 펜터민 사용 여부만 파악되었을 뿐, 복용량, 사용 동기, 부작용, 

의존성 등 심층 정보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펜터

민의 비공식 유통경로 파악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행동 및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

으로 분석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오남용 가능성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청소년 실태조사 항목에 펜터민 등 향정신

성 식욕억제제 관련 사용 목적, 비공식적 유통경로의 세분화, 부작용, 의존성 

평가 문항을 포함하고, 민감 문항에 대한 응답률 제고를 위해 사전 설명 및 익

명성 보장 등의 설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행동적·매체 및 환경

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청소년 약물 사용은 자아존중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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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 우울, 또래 압력, 가족관계, 학교 관련요인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

소의 영향을 받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설계를 기반으로 이러한 심리·사

회적 요인과 행동 간의 인과 경로를 규명하고, 약물 사용 위험에 대한 다차원적 

예측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수

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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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표 1.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기반 

건강행동 영역 및 약물 사용 지식

전체

(N=11,846)

남자

(N=6,190)

여자

(N= 5,656)
n(%) n(%) n(%)

음주 경험 있다 1,789(15.1) 1,120(18.1) 669(11.8)
없다 9,975(84.2) 5,016(81.0) 4,959(87.7)
모름/무응답군 82(0.7) 54(0.9) 28(0.5)

흡연 경험 있다 607(5.1) 426(6.9) 181(3.2)
없다 10,935(92.3) 5,594(90.4) 5,341(94.4)
모름/무응답군 304(2.6) 170(2.7) 134(2.4)

카페인 음료 거의 매일 941(7.9) 463(7.5) 478(8.5)
1주일에 1~2번 2,169(18.3) 1,199(19.4) 970(17.1)
1달에 1~2번 4,075(34.4) 2,130(34.4) 1,945(34.4)
전혀 없다 4,629(39.1) 2,374(38.3) 2,255(39.9)
모름/무응답군 32(0.3) 24(0.4) 8(0.1)

고카페인 음료와 

감기약·두통약 등

거의 매일 180(1.5) 99(1.6) 81(1.4)
1주일에 1~2번 329(2.8) 159(2.6) 170(3.0)
1달에 1~2번 854(7.2) 386(6.2) 468(8.3)
전혀 없다 10,439(88.1) 5,515(89.1) 4,924(87.1)
모름/무응답군 44(0.4) 31(0.5) 13(0.2)

비타스틱 거의 매일 81(0.7) 57(0.9) 24(0.4)
1주일에 1~2번 77(0.7) 46(0.7) 31(0.6)
1달에 1~2번 181(1.5) 113(1.8) 68(1.2)
전혀 없다 11,463(96.7) 5,943(96.0) 5,520(97.6)
모름/무응답군 44(0.4) 31(0.6) 13(0.2)

담배 모양, 술병 모양, 

술컵 모양의 사탕, 

젤리, 과자류

거의 매일 93(0.8) 51(0.8) 42(0.7)
1주일에 1~2번 228(1.9) 122(2.0) 106(1.9)

1달에 1~2번 1,136(9.6) 538(8.7) 598(10.6)

전혀 없다 10342(87.3) 5,447(88.0) 4,895(86.5)

모름/무응답군 47(0.4) 32(0.5) 15(0.3)

환각성 물질 및 약물 위험 

교육 경험

예 4,980(42.0) 2,865(46.3) 2,115(37.4)
아니요 6,858(57.9) 3,320(53.6) 3,538(62.5)
모름/무응답군 8(0.1) 5(0.1) 3(0.1)

환각성 물질 및 약물 

위험 교육 만족도

전혀 도움이 안 됨 738(6.2) 529(8.6) 209(3.7)
별로 도움이 안 됨 865(7.3) 435(7.0) 430(7.6)
약간 도움이 됨 2,054(17.3) 1,096(17.7) 958(16.9)
매우 도움이 됨 1,258(10.6) 760(12.3) 497(8.8)
모름/무응답군 6,932(58.6) 3,370(54.4) 3,56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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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기반 

매체 이용 영역

전체
(N=11,846)

남자
(N=6,190)

여자
(N=5,656)

n(%) n(%) n(%)

최근 
1년간 
매체별 
이용률

TV 방송 이용함 10,129(85.5) 5,019(81.1) 5,110(90.4)

전혀 이용 안 함 1,686(14.2) 1,153(18.6) 533(9.4)

모름/무응답군 31(0.3) 18(0.3) 13(0.2)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OTT) 
이용 경험

이용함 9,232(77.9) 4,504(72.8) 4,728(83.6)

전혀 이용 안 함 2,568(21.7) 1,663(26.9) 905(16.0)

모름/무응답군 46(0.4) 23(0.3) 23(0.4)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이용함 11,594(97.8) 6,033(97.5) 5,561(98.3)

전혀 이용 안 함 195(1.7) 125(2.0) 70(1.3)

모름/무응답군 57(0.5) 32(0.5) 25(0.4)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이용함 11,622(98.1) 6,018(97.2) 5,604(99.0)

전혀 이용 안 함 177(1.5) 145(2.4) 32(0.6)

모름/무응답군 47(0.4) 27(0.4) 20(0.4)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용함 10,070(85.0) 4,892(79.0) 5,178(91.5)

전혀 이용 안 함 1,733(14.6) 1,276(20.6) 457(8.1)

모름/무응답군 43(0.4) 22(0.4) 21(0.4)

화상회의 플랫폼 이용함 7,120(60.1) 3,263(52.7) 3,857(68.2)

전혀 이용 안 함 4,669(39.4) 2,896(46.8) 1,773(31.4)

모름/무응답군 57(0.5) 31(0.5) 26(0.4)

메타버스 이용함 3,081(26.0) 1,646(26.6) 1,435(25.4)

전혀 이용 안 함 8,697(73.4) 4,513(72.9) 4,184(74.0)

모름/무응답군 68(0.6) 33(0.5) 37(0.6)

인터넷 
만화(웹툰)

이용함 8,434(71.2) 4,201(67.9) 4,233(74.8)

전혀 이용 안 함 3,375(28.5) 1,968(31.8) 1,404(24.9)

모름/무응답군 37(0.3) 21(0.3) 16(0.3)

인터넷 잡지 및 
전자책(E-book)

이용함 2,604(22.0) 1,113(18.0) 1,491(26.3)

전혀 이용 안 함 9,184(77.5) 5,041(81.4) 4,143(73.3)

모름/무응답군 58(0.5) 36(0.6) 22(0.4)

인터넷 신문 이용함 3,477(29.3) 1,676(27.1) 1,801(31.8)

전혀 이용 안 함 8,326(70.3) 4,492(72.6) 3,834(67.8)

모름/무응답군 43(0.4) 22(0.3) 21(0.4)

종이 신문 이용함 1,081(9.1) 599(9.7) 484(8.5)

전혀 이용 안 함 10,717(90.5) 5,565(89.9) 5,169(91.1)

모름/무응답군 48(0.4) 26(0.4) 22(0.4)

종이책 이용함 7,030(59.3) 3,260(52.7) 3,770(66.6)

전혀 이용 안 함 4,779(40.4) 2,909(47.0) 1,870(33.1)

모름/무응답군 37(0.3) 21(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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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기반 

유해매체 이용 영역

전체

(N=11,846)

남자

(N=6,190)

여자

(N=5,656)

n(%) n(%) n(%)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험

이용함 6,011(50.7) 3,628(58.6) 2,383(42.1)

전혀 이용 안 함 5,614(47.4) 2,475(40.0) 3,139(55.5)

모름/무응답군 221(1.9) 87(1.4) 134(2.4)

성인용 간행물 

이용 경험

이용함 2,920(24.7) 1,826(29.5) 1,094(19.3)

전혀 이용 안 함 8,646(73.0) 4,242(68.5) 4,404(77.9)

모름/무응답군 280(2.3) 122(2.0) 158(2.8)

중고 거래 앱 

이용

이용함 3,999(33.7) 1,869(30.2) 2,130(37.7)

전혀 이용 안 함 7,769(65.6) 4,279(69.1) 3,490(61.7)

모름/무응답군 78(0.7) 42(0.7) 36(0.6)

OTT* 계정 

공유

이용함 1,216(10.3) 549(8.9) 667(11.8)

전혀 이용 안 함 10,545(89.0) 5,596(90.4) 4,949(87.5)

모름/무응답군 85(0.7) 45(0.7) 40(0.7)

에스크 앱 

이용

이용함 2,808(23.7) 1,001(16.2) 1,807(32.0)

전혀 이용 안 함 8,948(75.5) 5,141(83.0) 3,807(67.3)

모름/무응답군 90(0.8) 48(0.8) 42(0.7)

유해사이트 

차단 앱 설치

설치되어 있다 1696(14.3) 1015(16.4) 681(12.0)

설치되어 있지 않다 4,186(35.3) 2,331(37.6) 1,855(32.8)

잘 모르겠다 4,605(38.9) 2,104(34.0) 2,501(44.2)

모름/무응답군 1,359(11.5) 740(12.0) 619(11.0)

유해사이트 

차단 앱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

부모님, 가족 등 성인의 

명의로 가입해서

1,013(8.6) 481(7.8) 532(9.4)

판매업체에서 설치해 주지 

않아서

2,202(18.5) 1,204(19.5) 998(17.6)

설치되었던 것을 내가 

해제해서

362(3.1) 257(4.1) 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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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 : Over-the-top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

모름/무응답군 8,269(69.8) 4,248(68.6) 4,021(71.1)

다른 사람 

아이디 사용

있다 809(6.8) 600(9.7) 209(3.7)

없다 10,556(89.1) 5,289(85.4) 5,267(93.1)

모름/무응답군 481(4.1) 301(4.9) 180(3.2)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사용

있다 232(2.0) 150(2.4) 82(1.5)

없다 11,127(93.9) 5,736(92.7) 5,391(95.3)

모름/무응답군 487(4.1) 304(4.9) 183(3.2)

개인정보 노출 있다 929(7.9) 418(6.8) 511(9.0)

없다 10,866(91.7) 5,740(92.7) 5,126(90.7)

모름/무응답군 51(0.4) 32(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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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4.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기반 

유해환경 이용 및 근로 보호 영역

전체

(N=11,846)

남자

(N=6,190)

여자

(N=5,656)

n(%) n(%) n(%)

가출 경험 있다 343(2.9) 197(3.2) 146(2.6)

없다 11,468(96.8) 5,970(96.4) 5,498(97.2)

모름/무응답군 35(0.3) 23(0.4) 12(0.2)

출입 

제한적 

허용

업소 

이용

전자오락실 있다 2,661(22.5) 1,466(23.7) 1,195(21.1)

없다 9,054(76.4) 4,652(75.1) 4,402(77.8)

모름/무응답군 131(1.1) 72(1.2) 59(1.1)

술집

(소주방, 

호프집 등)

있다 252(2.1) 171(2.8) 81(1.4)

없다 11,432(96.5) 5,927(95.7) 5,505(97.3)

모름/무응답군 162(1.4) 92(1.5) 70(1.3)

PC방 있다 6,798(57.4) 4,326(69.9) 2,472(43.7)

없다 4,886(41.2) 1,792(29.0) 3,094(54.7)

모름/무응답군 162(1.4) 72(1.1) 90(1.6)

일반 노래방 있다 4,336(36.6) 2,168(35.0) 2,168(38.3)

없다 6,531(55.1) 3,567(57.6) 2,964(52.4)

모름/무응답군 979(8.3) 455(7.4) 524(9.3)

코인 노래방 있다 8,660(73.1) 4,096(66.2) 4,564(80.7)

없다 2,927(24.7) 1,952(31.5) 975(17.2)

모름/무응답군 259(2.2) 142(2.3) 117(2.1)

찜질방 있다 2,241(18.9) 1,291(20.8) 950(16.8)

없다 9,409(79.4) 4,797(77.5) 4,612(81.5)

모름/무응답군 196(1.7) 102(1.7) 94(1.7)

VR체험카페 있다 1,106(9.3) 527(8.5) 579(10.2)

없다 10,532(88.9) 5,551(89.7) 4,981(88.1)

모름/무응답군 208(1.8) 112(1.8) 96(1.7)

출입 

제한적 

허용업소 

심야 

시간 

이용

PC방 있다 871(7.4) 622(10.1) 249(4.4)

없다 8,745(73.8) 4,266(68.9) 4,479(79.2)

모름/무응답군 2,230(18.8) 1,302(21.0) 928(16.4)

일반 노래방 있다 623(5.2) 354(5.7) 269(4.7)

없다 8,550(72.2) 4,242(68.5) 4,308(76.2)

모름/무응답군 2,673(22.6) 1,594(25.8) 1,079(19.1)

코인 노래방 있다 1,536(13.0) 778(12.6) 758(13.4)

없다 8,037(67.8) 4,036(65.2) 4,001(70.7)

모름/무응답군 2,273(19.2) 1,376(22.2) 897(15.9)

찜질방 있다 433(3.6) 260(4.2) 173(3.1)

없다 8,927(75.4) 4,444(71.8) 4,48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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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무응답군 2,486(21.0) 1,486(24.0) 1,000(17.7)

VR체험카페 있다 116(1.0) 64(1.0) 52(0.9)

없다 9,205(77.7) 4,614(74.5) 4,591(81.2)

모름/무응답군 2,525(21.3) 1,512(24.5) 1,013(17.9)

출입/

고용

금지업

소 이용

비디오/DVD방 있다 191(1.6) 90(1.5) 101(1.8)

없다 11,474(96.9) 5,990(96.7) 5,484(96.9)

모름/무응답군 181(1.5) 110(1.8) 71(1.3)

유흥/단란주점 있다 74(0.6) 48(0.8) 26(0.5)

없다 11,612(98.0) 6,044(97.6) 5,568(98.4)

모름/무응답군 160(1.4) 98(1.6) 62(1.1)

나이트 

클럽/음악 클럽

있다 37(0.3) 27(0.4) 10(0.2)

없다 11,620(98.1) 6,058(97.9) 5,562(98.3)

모름/무응답군 189(1.6) 105(1.7) 84(1.5)

멀티방/룸카페 있다 1,574(13.3) 523(8.4) 1,051(18.6)

없다 10,086(85.1) 5,557(89.8) 4,529(80.1)

모름/무응답군 186(1.6) 110(1.8) 76(1.3)

일반숙박업소 있다 436(3.7) 280(4.5) 156(2.8)

없다 11,251(95.0) 5,815(93.9) 5,436(96.1)

모름/무응답군 159(1.3) 95(1.5) 64(1.1)

무인숙박업소

(무인텔 등)

있다 215(1.8) 134(2.2) 81(1.4)

없다 11,475(96.9) 5,962(96.3) 5,513(97.5)

모름/무응답군 156(1.3) 94(1.5) 62(1.1)

출입 금지업소 아르바이트 

경험

있다 368(3.3) 234(3.8) 152(2.7)

없다 11,383(96.0) 5,907(95.4) 5,476(96.8)

모름/무응답군 77(0.7) 49(0.8) 28(0.5)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 현재하고 있다 523(4.4) 232(3.7) 291(5.1)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올해(2022년) 

한 적 있다

621(5.2) 328(5.3) 293(5.2)

현재 하고 있지도 

않고, 올해(2022년) 

한 적 없다

10,357(87.4) 5,438(87.9) 4,919(87.0)

모름/무응답군 345(2.9) 192(3.1) 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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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기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펜터민 사용 경험

* 
N(Weighted %), W-P(Weighted-P):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 표본 카이제곱 검정 분석을 통해 산출됨

†  
전체 N=11,846명 중에 학교급(고등) 6,375명에 대한 분석 자료

전체

(N=11,846)

펜터민 사용 경험

아니요 (N=11,731) 예 (N=115)
Rao-Scottχ2

(W-P)
*

N

(%)

N
*

(W%)

N

(%)

N

(W%)

N

(%)

N

(W%)

성별 남 6,190(52.3) 51.8 6,154(99.4) 99.4 36(0.6) 0.6 8.8659

여 5,656(47.8) 48.2 5,577(98.6) 98.8 79(1.4) 1.2 (0.0029)

학교급 중학교 5,471(46.2) 51.1 5,431(99.3) 99.3 40(0.7) 0.7 2.1073

고등학교 6,375(53.8) 48.9 6,300(98.8) 98.9 75(1.2) 1.1 (0.1466)

학교급

(고등)†
일반/자율/특목 4,409(69.2) 83.5 4,368(99.1) 99.1 41(0.9) 0.9 3.3667

특성화/마이스터고 1,966(30.8) 16.5 1,932(98.3) 98.5 34(1.7) 1.5 (0.0665)

남녀

공학

남학교 1,822(15.4) 13.9 1,812(99.5) 99.5 10(0.5) 0.5 3.4756

여학교 1,676(14.2) 12.0 1,652(98.6) 99.1 24(1.4) 0.9 (0.1759)

남녀공학 8,348(70.5) 74.1 8,267(99.1) 99.1 81(0.9) 0.9

학

년

별

중1 1,757(14.8) 16.8 1,746(99.4) 99.3 11(0.6) 0.7 14.1682

중2 1,879(15.9) 17.1 1,862(99.1) 99.1 17(0.9) 0.9 (0.0146)

중3 1,835(15.5) 17.2 1,823(99.3) 99.4 12(0.7) 0.6

고1 2,464(20.8) 18.8 2,444(99.2) 99.4 20(0.8) 0.6

고2 2,021(17.1) 15.2 1,987(98.3) 98.3 34(1.7) 1.7

고3 1,890(16.0) 14.9 1,869(98.9) 99.1 21(1.1) 0.9

지

역

별

서울 1,393(11.8) 16.1 1,378(98.9) 99.0 15(1.1) 1.0 9.1105

광역시 3,519(29.7) 24.9 3,483(99.0) 99.2 36(1.0) 0.8

부산 678(5.7) 5.6 675(99.6) 99.5 3(0.4) 0.5 (0.9088)

대구 573(4.8) 4.8 563(98.3) 98.8 10(1.7) 1.2

인천 667(5.6) 5.7 659(98.8) 99.0 8(1.2) 1.0

광주 528(4.5) 3.3 523(99.1) 99.4 5(0.9) 0.6

대전 560(4.7) 3.1 553(98.8) 98.9 7(1.2) 1.1

울산 513(4.3) 2.4 510(99.4) 99.6 3(0.6) 0.4

그 외 시도 6,934(58.5) 59.1 6,870(99.1) 99.1 64(0.9) 0.9

세종 449(3.8) 0.9 443(98.7) 99.0 6(1.3) 1.0

경기 1,903(16.1) 27.3 1,886(99.1) 99.1 17(0.9) 0.9

강원 525(4.4) 2.9 518(98.7) 98.5 7(1.3) 1.5

충북 565(4.8) 3.1 560(99.1) 99.2 5(0.9) 0.8

충남 589(5.0) 4.4 585(99.3) 99.4 4(0.7) 0.6

전북 540(4.6) 3.8 534(98.9) 98.8 6(1.1) 1.2

전남 534(4.5) 3.5 532(99.6) 99.6 2(0.4) 0.4

경북 612(5.2) 4.9 606(99.0) 99.2 6(1.0) 0.8

경남 714(6.0) 6.9 707(99.0) 99.4 7(1.0) 0.6

제주 503(4.3) 1.4 499(99.2) 99.2 4(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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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6.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기반 

건강행동 및 약물 사용 지식에 따른 펜터민 사용 경험 

전체

(N=11,846)

펜터민 사용 경험

아니요 (N=11,731) 예 (N=115)

N

(%)

N
*

(W%)

N

(%)

N

(W%)

N

(%)

N

(W%)

Rao-Scottχ2

(W-P)
*

음주 경험 있다 1,789(15.2) 13.6 1,742(97.4) 97.5 47(2.6) 2.5 60.5301

없다 9,975(84.2) 85.8 9,907(99.3) 99.4 68(0.7) 0.6 (<.0001)

모름/무응답 82(0.7) 0.6 82(100) 100 - -

흡연 경험 있다 607(5.1) 4.1 586(96.5) 96.9 21(3.5) 3.1 29.3967

없다 10,935(92.3) 93.4 1,0843(99.2) 99.2 92(0.8) 0.8 (<.0001)

모름/무응답 304(2.6) 2.6 302(99.3) 99.4 2(0.7) 0.6

카페인 음료 거의 매일 941(7.9) 8.3 911(96.8) 96.6 30(3.2) 3.4 54.9763

1주 1~2번 2,169(18.3) 18.1 2,147(99.0) 99.0 22(1.0) 1.0 (<.0001)

1달 1~2번 4,075(34.4) 34.0 4,041(99.2) 99.4 34(0.8) 0.6

전혀 없다 4,629(39.1) 39.3 4,600(99.4) 99.5 29(0.6) 0.5

모름/무응답 32(0.3) 0.3 32(100) 100 - -

고카페인 

음료와 

감기약·두통약 

등

거의 매일 180(1.5) 1.6 166(92.2) 91.4 14(7.8) 8.6 122.7418

1주 1~2번 329(2.8) 2.8 321(97.6) 98.0 8(2.4) 2.0 (<.0001)

1달 1~2번 854(7.2) 7.3 833(97.5) 98.0 21(2.5) 2.0

전혀 없다 10,439(88.5) 87.9 10,367(99.4) 99.4 72(0.6) 0.6
모름/무응답 44 0.4 44(100) 100 - -

비타스틱 거의 매일 81(0.7) 0.7 73(90.1) 89.9 8(9.9) 10.1 106.3498

1주 1~2번 77(0.7) 0.6 73(94.8) 98.9 4(5.2) 1.1 (<.0001)

1달 1~2번 181(1.5) 1.5 173(95.6) 95.0 8(4.4) 5.0

전혀 없다 11,463(96.8) 96.8 11,368(99.2) 99.3 95(0.8) 0.7

모름/무응답 44(0.4) (0.4

)

44(100) 100 - -

담배 모양, 

술병 모양, 

술컵 모양의 

사탕, 젤리,

과자류

거의 매일 93(0.8) 0.8 84(90.3) 90.2 9(9.7) 9.8 105.6706

1주 1~2번 228(1.9) 1.8 219(96.1) 97.8 9(3.9) 2.2 (<.0001)

1달 1~2번 1,136(9.6) 9.9 1,117(98.3) 98.5 19(1.7) 1.5

전혀 없다 10,342(87.3) 87.1 10,264(99.2) 99.3 78(0.8) 0.7

모름/무응답 47(0.4) 0.4 47(100) 100 - -

환각성 물질 및 

약물 위험 교육 

예 4,980(42.1) 43.2 4,913(98.6) 98.8 67(1.4) 1.2 12.5814

아니오 6,858(57.9) 56.7 6,810(99.3) 99.4 48(0.7) 0.6 (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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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Weighted %), W-P(Weighted-P):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 표본 카이제곱 검정 분석을 통해 산출됨

경험 모름/무응답 8(0.1) 0.1 8(100) 100 -

환각성 물질 및 

약물 위험 교육 

만족도

전혀 도움이 안 됨 738(6.2) 6.4 718(97.3) 97.2 20(2.7) 2.8 33.2212

별로 도움이 안 됨 865(7.3) 8.1 854(98.7) 99.3 11(1.3) 0.7 (<.0001)

약간 도움이 됨 2,054(17.3) 17.4 2,034(99.0) 99.0 20(1.0) 1.0

매우 도움이 됨 1,257(10.6) 10.7 1,242(98.8) 98.9 15(1.2) 1.1

모름/무응답 6,932(58.5) 57.4 6,883(99.3) 99.4 49(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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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7.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기반 

매체 이용에 따른 펜터민 사용 경험 

전체

(N=11,846)

펜터민 사용 경험

아니요

(N=11,731)

예

(N=115) Rao-Scottχ2

(W-P)
*N

(%)

N
*

(W%)

N

(%)

N

(W%)

N

(%)

N

(W%)

TV 방송 이용함 10,129(85.5) 86.1 10,028(99.0) 99.1 101(1.0) 0.9 0.7228

전혀 이용 안 함 1,686(14.2) 13.7 1,672(99.2) 99.3 14(0.8) 0.7 (0.6967)

모름/무응답 31(0.3) 0.2 31(100) 100 - -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

(OTT) 이용 

경험

이용함 9,232(77.9) 77.3 9,127(98.9) 99.0 105(1.1) 1.0 12.1437

전혀 이용 안 함 2,568(21.7) 22.3 2,558(99.6) 99.7 10(0.4) 0.3 (0.0023)

모름/무응답 46(0.4) 0.4 46(100) 100 - -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사이

트

이용함 11,594(97.9) 97.9 11,484(99.0) 99.1 110(1.0) 0.9 4.9495

전혀 이용 안 함 195(1.7) 1.7 191(97.9) 97.9 4(2.1) 2.1 (0.0842)

모름/무응답 57(0.5) 0.4 56(98.2) 99.5 1(1.8) 0.5

인터넷/모바

일 메신저

이용함 11,622(98.5) 98.2 11,509(99.0) 99.1 113(1.0) 0.9 0.5077

전혀 이용 안 함 177(1.5) 1.5 175(98.9) 99.2 2(1.1) 0.8 (0.7758)

모름/무응답 47(0.4) 0.3 47(100) 100 - -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함 10,070(85.0) 84.4 9,965(99.0) 99.0 105(1.0) 1.0 3.7581

전혀 이용 안 함 1,733(14.6) 15.3 1,723(99.4) 99.6 10(0.6) 0.4 (0.1527)

모름/무응답 43(0.4) 0.3 43(100) 100 - -

화상회의 

플랫폼

이용함 7,120(60.1) 62.3 7,042(98.9) 99.0 78(1.1) 1.0 3.2552

전혀 이용 안 함 4,669(39.4) 37.3 4,632(99.2) 99.3 37(0.8) 0.7 (0.1964)

모름/무응답 57(0.5) 0.4 57(100) 100 - -

메타버스 이용함 3,081(26.0) 26.4 3,042(98.7) 98.8 39(1.3) 1.2 4.3061

전혀 이용 안 함 8,697(73.4) 73.1 8,621(99.1) 99.2 76(0.9) 0.8 (0.1161)

모름/무응답 68(0.6) 0.5 68(100) 100 - -

인터넷 

만화(웹툰)

이용함 8,434(71.2) 70.5 8,341(98.9) 99.0 93(1.1) 1.0 5.4598

전혀 이용 안 함 3,375(28.5) 29.2 3,353(99.3) 99.4 22(0.7) 0.6 (0.0652)

모름/무응답 37(0.3) 0.3 37(100) 100 - -

인터넷 이용함 2,604(22.0) 22.2 2,568(98.6) 98.6 36(1.4) 1.4 13.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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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Weighted %), W-P(Weighted-P):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 표본 카이제곱 검정 분석을 통해 산출됨

잡지 및 

전자책

(E-book)

전혀 이용 안 함 9,184(77.5) 77.3 9,107(99.2) 99.3 77(0.8) 0.7 (0.0010)

모름/무응답 58(0.5) 0.5 56(96.5) 95.7 2(3.5) 4.3

인터넷 

신문

이용함 3,477(29.4) 29.8 3,437(98.8) 99.0 40(1.2) 1.0 2.0128

전혀 이용 안 함 8,326(70.3) 69.9 8,251(99.1) 99.2 75(0.9) 0.8 (0.3655)

모름/무응답 43(0.4) 0.3 43(100) 100 - -

종이 신문 이용함 1,081(9.1) 9.2 1,059(98.0) 98.2 22(2.0) 1.8 14.3918

전혀 이용 안 함 10,717(90.5) 90.4 10,624(99.1) 99.2 93(0.9) 0.8 (0.0007)

모름/무응답 48(0.4) 0.4 48(100) 100 - -

종이책 이용함 7,030(59.4) 61.4 6,960(99.0) 99.1 70(1.0) 0.9 0.4505

전혀 이용 안 함 4,779(40.3) 38.3 4,734(99.1) 99.1 45(0.9) 0.9 (0.7983)

모름/무응답 37(0.3) 0.3 37(100)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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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8.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기반 

유해매체 이용에 따른 펜터민 사용 경험 

전체

(N=11,846)

펜터민 사용 경험

아니요

(N=11,731)

예

(N=115) Rao-Scottχ2

(W-P)
*N

(%)

N
*

(W%)

N

(%)

N

(W%)

N

(%)

N

(W%)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험

이용함 6,011(50.7) 50.3 5,938(98.8) 98.9 73(1.2) 1.1 8.7735

전혀 이용 안 함 5,614(47.4) 47.8 5,572(99.3) 99.3 42(0.7) 0.7 (0.0124)

모름/무응답 221(1.9) 1.9 221(100) 100 - -

성인용 간행물 

이용 경험

이용함 2,920(24.7) 24.2 2,870(98.3) 98.5 50(1.7) 1.5 15.2805

전혀 이용 안 함 8,646(73.0) 73.5 8,582(99.3) 99.3 64(0.7) 0.7 (0.0005)

모름/무응답 280(2.4) 2.3 279(99.6) 99.5 1(0.4) 0.5

중고거래 앱  

이용

이용함 3,999(33.8) 33.6 3,929(98.2) 98.4 70(1.8) 1.6 38.4561

전혀 이용 안 함 7,769(65.6) 65.8 7,727(99.5) 99.5 42(0.5) 0.5 (<.0001)

모름/무응답 78(0.7) 0.6 75(96.2) 96.3 3(3.8) 3.7

OTT 계정 공유 이용함 1,216(10.3) 10.6 1,196(98.4) 98.5 20(1.6) 1.5 10.1796

전혀 이용 안 

함

10,545(89.0) 88.8 10,454(99.1) 99.2 91(0.9) 0.8 (0.0062)

모름/무응답 85(0.7) 0.6 81(95.3) 96.5 4(4.7) 3.5

에스크 앱 이용 이용함 2,808(23.7) 24.8 2,762(98.4) 98.6 46(1.6) 1.4 15.3536

전혀 이용 안 함 8,948(75.6) 74.5 8,882(99.3) 99.3 66(0.7) 0.7 (0.0005)

모름/무응답 90(0.8) 0.7 87(96.7) 96.9 3(3.3) 3.1

유해사이트 

차단 앱 설치

설치되어 있다 1,696(14.3) 15.1 1,669(98.4) 98.8 27(1.6) 1.2 8.7073

설치되어 있지 

않다

4,186(35.3) 35.7 4,143(99.0) 99.0 43(1.0) 1.0 (0.0334)

잘 모르겠다 4,605(38.9) 38.3 4,575(99.3) 99.5 30(0.7) 0.5

모름/무응답 1,359(11.5) 11.0 1,344(98.9) 98.8 15(1.1) 1.2

유해사이트 

차단 앱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

부모님, 가족 등 

성인의 명의로 

가입해서

1,013(8.6) 8.7 996(98.3) 98.2 17(1.7) 1.8 11.1549

판매업체에서 

설치해 주지 

않아서

2,202(18.6) 18.9 2,185(99.2) 99.4 17(0.8) 0.6 (0.0109)

설치되었던 

것을 내가 

362(3.1) 3.1 359(99.2) 98.8 3(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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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Weighted %), W-P(Weighted-P):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 표본 카이제곱 검정 분석을 통해 산출됨

해제해서

모름/무응답 8,269(69.8) 69.3 8,191(99.1) 99.2 78(0.9) 0.8

다른 사람 아이디 

사용

있다 809(6.8) 6.8 794(98.2) 98.1 15(1.9) 1.9 9.8908

없다 10,556(89.1) 89.2 10,463(99.1) 99.2 93(0.9) 0.8 (0.0071)

모름/무응답 481(4.1) 4.0 474(98.5) 98.6 7(1.5) 1.4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사용

있다 232(2.0) 2.0 227(97.8) 98.1 5(2.2) 1.9 4.0785

없다 11,127(93.9) 94.0 11,025(99.1) 99.2 102(0.9) 0.8 (0.1301)

모름/무응답 487(4.1) 4.0 479(98.4) 98.6 8(1.6) 1.4

개인정보 노출 있다 929(7.9) 8.1 911(98.1) 98.3 18(1.9) 1.7 10.4957

없다 10,866(91.7) 91.5 10,770(99.1) 99.2 96(0.9) 0.8 (0.0053)

모름/무응답 51(0.4) 0.4 50(98.0) 99.1 1(2.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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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9.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기반 

유해환경 이용 및 근로 보호에 따른 펜터민 사용 경험

전체

(N=11,846)

펜터민 사용 경험

아니요

(N=11,731)

예

(N=115) Rao-Scottχ2

(W-P)
*N

(%)

N
*

(W%)

N

(%)

N

(W%)

N

(%)

N

(W%)

가출 경험 있다 343(2.9) 2.7 330(96.2) 95.7 13(3.8) 4.3 49.6140

없다 11,468(96.8) 97.0 11,367(99.1) 99.2 101(0.9) 0.8 (<.0001)

모름/무응답 35(0.3) 0.3 34(97.1) 98.6 1(2.9) 1.4

출입 

제한적 

허용

업소 

이용

전자

오락실

있다 2,661(22.5) 23.3 2,620(98.5) 98.6 41(1.5) 1.4 11.9070

없다 9,054(76.4) 75.5 8,982(99.2) 99.3 72(0.8) 0.7 (0.0026)

모름/무응답 131(1.1) 1.2 129(98.5) 98.7 2(1.5) 1.3

술집

(소주방, 

호프집 등)

있다 252(2.1) 2.0 238(94.4) 94.6 14(5.6) 5.4 51.3512

없다 11,432(96.5) 96.6 11,334(99.1) 99.2 98(0.9) 0.8 (<.0001)

모름/무응답 162(1.4) 1.4 159(98.1) 98.6 3(1.9) 1.4

PC방 있다 6,798(57.4) 56.7 6,722(98.9) 99.0 76(1.1) 1.0 5.7724

없다 4,886(41.3) 42.0 4,850(99.3) 99.4 36(0.7) 0.6 (0.0558)

모름/무응답 162(1.4) 1.3 159(98.1) 98.5 3(1.9) 1.5

일반 

노래방

있다 4,336(36.6) 36.7 4,277(98.6) 98.7 59(1.4) 1.3 10.0342

없다 6,531(55.1) 55.4 6,484(99.3) 99.3 47(0.7) 0.7 (0.0066)

모름/무응답 979(8.3) 7.9 970(99.1) 99.4 9(0.9) 0.6

코인 

노래방

있다 8,660(73.1) 73.3 8,567(98.9) 99.0 93(1.1) 1.0 5.7560

없다 2,927(24.7) 24.6 2,910(99.4) 99.5 17(0.6) 0.5 (0.0562)

모름/무응답 259(2.2) 2.1 254(98.1) 98.3 5(1.9) 1.7

찜질방 있다 2,241(18.9) 19.8 2,198(98.1) 98.1 43(1.9) 1.9 33.8025

없다 9,409(79.4) 78.7 9,341(99.3) 99.4 68(0.7) 0.6 (<.0001)

모름/무응답 196(1.7) 1.5 192(98.0) 98.6 4(2.0) 1.4

VR체험

카페

있다 1,106(9.4) 9.9 1,078(97.5) 97.3 28(2.5) 2.7 42.7364

없다 10,532(88.9) 88.4 10,449(99.2) 99.3 83(0.8) 0.7 (<.0001)

모름/무응답 208(1.8) 1.7 204(98.1) 98.7 4(1.9) 1.3

출입 

제한적 

허용

업소 

심야 

시간 

이용  

시도 

경험

PC방 있다 871(7.4) 6.8 843(96.8) 96.8 28(3.2) 3.2 42.2721

없다 8,745(73.8) 74.3 8,673(99.2) 99.3 72(0.8) 0.7 (<.0001)

모름/무응답 2,230(18.8) 18.9 2,215(99.3) 99.4 15(0.7) 0.6

일반 

노래방

있다 623(5.3) 4.9 595(95.5) 95.8 28(4.5) 4.2 62.7462

없다 8,550(72.2) 72.6 8,479(99.2) 99.2 71(0.8) 0.8 (<.0001)

모름/무응답 2,673(22.6) 22.5 2,657(99.4) 99.4 16(0.6) 0.6

코인 

노래방

있다 1,536(13.0) 12.8 1,495(97.3) 97.3 41(2.7) 2.7 52.7179

없다 8,037(67.9) 68.1 7,979(99.3) 99.4 58(0.7) 0.6 (<.0001)

모름/무응답 2,273(19.2) 19.1 2,257(99.3) 99.3 16(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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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Weighted %), W-P(Weighted-P):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 표본 카이제곱 검정 분석을 통해 산출됨

찜질방 있다 433(3.7) 3.5 405(93.5) 93.7 28(6.5) 6.3 114.9017

없다 8,927(75.4) 75.4 8,858(99.2) 99.3 69(0.8) 0.7 (<.0001)

모름/무응답 2,486(21.0) 21.1 2,468(99.3) 99.3 18(0.7) 0.7

VR체험 

카페

있다 116(1.0) 1.0 103(88.8) 87.8 13(11.2) 12.2 136.2439

없다 9,205(77.7) 77.7 9,121(99.1) 99.2 84(0.9) 0.8 (<.0001)

모름/무응답 2,525(21.3) 21.3 2,507(99.3) 99.4 18(0.7) 0.6

출입/

고용

금지

업소 

이용

비디오/

DVD방

있다 191(1.6) 1.7 175(91.6) 91.9 16(8.4) 8.1 91.1401

없다 11,474(96.9) 96.8 11,376(99.1) 99.2 98(0.9) 0.8 (<.0001)

모름/무응답 181(1.5) 1.5 180(99.5) 99.3 1(0.6) 0.7

유흥/

단란주점

있다 74(0.6) 0.5 66(89.2) 86.8 8(10.8) 13.2 97.4330

없다 11,612(98.0) 98.2 11,507(99.1) 99.2 105(0.9) 0.8 (<.0001)

모름/무응답 160(1.4) 1.3 158(98.7) 98.9 2(1.3) 1.1

나이트클

럽/음악 

클럽

있다 37(0.3) 0.3 29(78.4) 76.3 8(21.6) 23.7 162.9245

없다 11,620(98.1) 98.2 11,515(99.1) 99.2 105(0.9) 0.8 (<.0001)

모름/무응답 189(1.6) 1.5 187(98.9) 99.3 2(1.1) 0.7

멀티방/

룸카페

있다 1,574(13.3) 13.6 1,534(97.5) 97.8 40(2.5) 2.2 47.0642

없다 10,086(85.1) 84.9 10,014(99.3) 99.3 72(0.7) 0.7 (<.0001)

모름/무응답 186(1.6) 1.5 183(98.4) 99.6 3(1.6) 0.4

일반

숙박업소

있다 436(3.7) 3.0 418(95.9) 95.0 18(4.1) 5.0 55.8907

없다 11,251(95.0) 95.7 11,155(99.1) 99.3 96(0.9) 0.7 (<.0001)

모름/무응답 159(1.3) 1.3 158(99.4) 99.2 1(0.6) 0.8

무인

숙박업소

(무인텔 등)

있다 215(1.8) 1.4 199(92.6) 91.5 16(7.4) 8.5 103.7014

없다 11,475(96.9) 97.3 11,378(99.2) 99.2 97(0.8) 0.8 (<.0001)

모름/무응답 156(1.3) 1.3 154(98.7) 98.9 2(1.3) 1.1

출입 금지업소 

아르바이트 경험

있다 386(3.3) 2.6 370(95.8) 95.6 16(4.2) 4.4 42.4211

없다 11,383(96.1) 96.8 11,284(99.1) 99.2 99(0.9) 0.8 (<.0001)

모름/무응답 77(0.7) 0.6 77(100) 100 - -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

현재하고 

있다

523(4.4) 3.1 511(97.7) 98.0 12(2.3) 2.0 25.9916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올해(2022년) 

한 적 있다

621(5.2) 4.0 603(97.1) 97.4 18(2.9) 2.6 (<.0001)

현재 하고 

있지도 않고, 

올해(2022년) 

한 적 없다

10 357(87.4) 90.0 10 

278(99.2)

99.3 79(0.8) 0.7

모름/무응답 345(2.9) 2.9 339(98.3) 98.2 6(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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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rrelates of Phentermine Use Among Korean 

Adolescents: Insights from the 2022 Youth Media 

and Harmful Environment Survey

Hyun ju K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Directed by Professor Heejin Kimm, MD, MPH, PhD)

  Background: Phentermine, a prescription-only psychotropic appetite 

suppressant, has seen increasing non-medical use among adolescents in 

Korea, raising serious public health concerns. Despite its addictive 

potential and adverse side effects, phentermine has become more 

accessible to youth. However, research examining the correlates of 

adolescent phentermine use remains limited.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prevalence of phentermine use and identify associated factors 

acros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behaviors and 

drug-related knowledge, media and harmful media exposure, and harmful 

environmental and labor experiences.

  Sample &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a secondary analysis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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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2022 Survey on Youth Media Use and Harmful Environment,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between 

September and November 2022. The survey targeted students from grades 7 

to 12. Among the 18,700 respondents, 5,462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excluded. After further excluding 1,347 incomplete responses and 

45 cases with missing or non-responses to phentermine use, a total of 

11,846 adolescent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Complex sample 

design analyses were employed, including Rao–Scott chi-square tests and 

complex sample logistic regression models, to examine factors 

associated with phentermine use across multiple domains.

  Results: Analysis of factors associated with phentermine use among 

Korean adolescents showed that adolescents who had consumed alcohol in 

the past month had a 2.16-fold higher risk of phentermine use (OR = 

2.16, 95% CI = 1.29–3.62). Those who co-ingested high-caffeine 

beverages and medications such as cold or headache remedies had a 

2.54-fold higher risk(OR = 2.54, 95% CI = 1.52–4.25), and those who had 

used cigarette-shaped vitamin products (e.g., Vitastick) had a 

2.78-fold higher risk(OR = 2.78, 95% CI = 1.31–5.90). Receiving 

education on hallucinogenic substances and drug-related risks in the 

past year showed an odds ratio of 1.78 (95% CI = 1.11–2.84). Experience 

using secondhand trading platforms was associated with an odds ratio of 

2.27 (95% CI = 1.38–3.75), while adolescents with a history of running 

away from home had an OR of 2.06 (95% CI = 1.05–4.03). Attempting to 

enter adolescent-restricted venues at night (OR = 2.18, 95% CI = 1.29–

3.70) and part-time work at prohibited establishments (OR = 2.35, 95% 

CI = 1.23–4.49) were also significantly associated. Female adolescents 



- 101 -

had a 2.45 times higher risk of phentermine use compared to males (OR = 

2.45, 95% CI = 1.42–4.20).

  Conclusion: Phentermine use among Korean adolescents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wide range of behavioral, media-related, 

environmental, and sociodemographic factor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urgent need for targeted educational programs and policy measures 

to prevent misuse. Furthermore, a comprehensive approach addressing 

underlying psychological factors, peer and family dynamics, and 

school-related influences is essential to mitigate the risks associated 

with non-prescription phentermine use.

Keywords: Phentermine, Psychotropic Appetite Suppressant, Health Behaviors, 

Drug Use Knowledge, Media and Harmful Media Exposure, Harmful Environment 

Exposure


